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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isis of the Pulpit in the Korean Church 
and Christ-Centered Preaching
Sung Min Ko
Doctor of Ministry
2018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aims to help recover the pulpit of Korean and Korean 
immigrant churches by examining the content and theology of contemporary 
sermons, as well as the current crisis in which the authority of the pulpit has 
declined through unhealthy theology and preaching. It presents biblical sermons in 
Christ-centered preaching as an alternative. 
The introduction, chapter 1, describes the research purpose, method, 
scope, and process. It states the project’s question regarding the current crisis of 
preaching in order to help revitalize the pulpit by Christ-centered preaching. 
Chapter 2 specifically points out unhealthy preaching forms and non-evangelical 
sermons of Korean church pulpits, as well as surveying proper biblical sermons 
that can revitalize the pulpit. In addition, it notes the Korean church’s significant 
negligence of cults and ensuing lack of adequate preparation for dealing with them. 
It proposes recovering Christian identity as a solution. 
Chapter 3 explains the theological basics of a biblical sermon and 
Christ-centered preaching, which the paper argues provide a viable alternative for 
pulpit revitalization. Chapter 4 claims that historical selection of preaching texts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serve as foundations of Christ-centered preaching. 
Additionally, the chapter discusses the meaning of sermon application: the purpose 
of application is for the audience to find life answers in Christ. Chapter 5 
evaluates Christ-centered preaching and its strengths and the difficultie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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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It argues that its strength is its ability to overcome preacher-centered 
preaching and thus bring pulpit revitalization. While application of Christ-centered 
preaching is difficult, this alternative can bring various and robust messages that 
can localize the Word.
Chapter 6 analyze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hrist-centered 
preaching in the Korean church pulpit. It highlights how such preaching can 
inspire in the audience new commitments and life applications. Moreover, it gives 
a sample sermon manuscript. The conclusion, chapter 7, summarizes the core 
findings and proposes that the times call for Christ-centered preaching, which is 
optimal for recovery of the Korean church’s pulpit. 
Theological Mentors: Charles Eunchul Kim, PhD.
                   Wong Gil Shin, PhD.
               Euwan Cho, P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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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한국교회는 130여 년 전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조선 땅에 복음
의 깃발을 들고 선교한 이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맞물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한국교회 목회는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 가운데 장점으로는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한 열심이다. 목회자의 훌륭하고 성실한 설교는 한국교회 부흥
과 성장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말씀 선포의 내용은 지역에 따라, 예배 구성원
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된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교는 진정한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공통적인 요구를 지니고 있다.1)
교회사적으로 보면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된 때는 교회가 바로 선
시대였으며 교회가 타락한 시기는 바로 설교가 타락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2) 그러
므로 교회의 존재 유무는 강단에서 외쳐지는 설교에 달려 있다.
오늘날 설교의 위기를 몰고 온 지배적인 요인은 현대교회의 목회적 비중의 왜곡
에 있다. 설교가 목회자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덜 중요한 목회 임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3)
1) LLoyd Jones, D. M.,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77), 11.
2)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정장복 역 (서울: 양서각, 1983), 13.
3)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12.
2현대의 설교 위기는 "첫째, 기복주의 취향에 따라 주지 않는 설교를 거부하는 것
과 둘째, 죄를 지적하면서 바른 길을 촉구하는 예언자적 설교에 대한 거부함 역시 현
대교회의 비복음적 설교의 비극이다."4) 이러한 현대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설
교 강단의 중요성을 회복하는데서만 가능하다.5)
교회 강단에서 그리고 방송에서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한
국교회는 현재 서서히 정체와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다.6)
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설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설교자들이 제멋대로 성경 본문을 풀이하고
있는 점이다.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암 8:1).
많은 설교들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강단에서는 설교
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현재 한국 교회는 특별한 설교의 신학도 없고, 또 정리된 방법론도 결여
된 상황에서7) 진정한 설교의 부재 혹은 설교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의 설교자들은 진정한 설교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복음을 바르게
선포해야 한다.8)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대
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서의 죽음과 부활이다. 곧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을 통하여 우리
의 피조물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초월자적인 생명(신적 생명, 곧 영생)을 얻
게 하는 구원이 우리에게 발생했다는 것이다.9)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
이라"(요3:16)고 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
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10)
4)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228.
5)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12.
6) McGavran, Donald A., 교회성장이해, 이요한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출판국, 1987), 17.
7) 박근원, 19.
8) Lloyd-Jones, D. M., 목사와 설교, 11.
9) 김세윤, 복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두란노, 2003), 211.
10) Ibid., 212.
3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 신학과 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론의 일반
원리들을 살펴봄으로써 설교자들에게 바른 설교관에 대한 재인식의 필요성을 성경적
설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본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경적 설교’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도록 이끌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본 논문은 한국교회 및 한인교회 강단에 설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설교의 활성화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성경적 설교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설교학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성경적 설교를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신학적으로 이론
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주로 이론의 이해와 정립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성경신학과 관련해서 성경해석 방법론을 중심으로 성경적 설교의 이론을 이해
하고 체계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한다. 왜냐하면 성경과 설교에 대한 해석학적이고
신학적인 바른 이해가 전제 되어야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적 설교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로 사용한 문헌들을 정리하면서 분석, 평가, 재해석함으로써 그리스도 중
심의 성경적 설교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대략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동기와
방법 및 범위 그리고 과정이 제시된다. 설교의 위기에 대한 분명한 문제제기와 그것
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경적 설교의 필요성을 논한다.
2장에서는 한국교회 강단이 활성화되기 위해 바로잡아야 할 설교 형태들을 분석
한다. 강단의 활성화를 위해 설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복음적인 설교 형태들을 살
펴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한다. 또한 한국사회를 뒤흔드는 이단에 대한 한국교회의 무
관심과 무방비 상태를 논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경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의 신학적 기초를 다룬다. 특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성경적 설교의 주제임을 논
한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방법을 살펴보면서 역사적 본문의 선택방법
4과 그 역사적 해석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를 기초로 본문에 적용하여 그리스도 중심
의 설교의 방법을 논증하고자 한다.
5장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평가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설교의 장점
과 적용의 어려움을 살펴본다.
6장은 한국 교회 강단에서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지금
까지의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자의 설교문을 작성하여 소개한다.
마지막 결론인 7장은 본 연구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설교의 발전을 위한 제안을 시도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
고 필요한지를 결론적으로 언급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본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이 그리스도 중심
의 성경적 설교를 개발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 강단 위기의 회복과 성숙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적 설교의 회복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을 확신한다.
5제 2 장
강단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제 1 절 현대 한국교회 강단의 활성화를 위한 고찰
130여년의 역사와 함께 흘러 온 현대 한국교회의 강단은 도전을 맞이한다. 강단
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변화를 겪어 왔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
관, 학문의 도전과 비성경적인 흐름으로부터 도전을 받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
근에는 교회 안팎으로부터 부단한 비판과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에 복음이 시대가 흐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화된 것도 사실이다. 지금 이 시기
가 한국교회 강단을 위하여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한국교회는 그동안 전세계 교회로부터 기적적인 성장으로 인하여 칭찬과
박수를 받았지만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며 한국 강단의 갱신을 위하여 재활성
화가 필요하다.
한국 강단의 안타까운 점은 지금까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명분 앞에 골몰
하다 보니 선교 백년이 지나도록, 설교에 대한 본질적인 자기 정리가 되어있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제기 마저 없었던 자체가 문제였다.11) 결국 한국교회 강단의
현실이 이제는 새롭게 활성화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하여 강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강단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원인은 목회적 업무의 분배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들에 중심을 둔 것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시들어져 가는 설교 사역자의 고유한 정신(Ethos)과 사려 깊은
노력의 결핍이 문제로 표출되고 있다.12)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회복을 위하여 설교가
11) 정성구, 설교학 개론 (서울: 세종문화사, 1983), 14.
12)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21.
6목회자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강단이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은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을 보
답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지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에는 관심이 없고, “예언집
회” “축복성회”에 쫓아다니는 현상들이 현대 한국 교회 강단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라
도 빨리 시정되어야 할 현상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가장 견고하고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강단이 건강하여 설교의 역할이 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교회가 실
질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을 때 그 배후에는 뛰어난 설교가 있었지만, 설교가 힘을 잃
었을 때 교회는 침체 되었다.13)
이와 같은 설교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Scriptura Sola)” 외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부(Scriptura Tota)”를 선포해야 할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채 한낱 시대적 상황 분석이나 하고 역사와 이데올로
기의 해석으로 자기 사명을 다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말씀을 비판적인 학문적 방법에 의하여 조각조각 분해하고 마침내 사
회정의나 교회 확장의 자기 목적에 맞도록 인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한국교회의 강
단은 설교 부재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14)
신앙의 행위 중 가장 으뜸을 차지하는 예배와 교회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은 역시 설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선포의 사역이 너무나 혼선이 되어 있
고 방향 감각마저 상실되어진 것이 오늘의 상태이다.15)
이를 통하여 목회자들에서 드러난 상태가 바로 강단의 위기”라는 진단이다. 이
위기가 조성된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것이 강단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
다.
바야흐로 설교의 홍수시대가 한국교회에 온 것이다. 목회 수행의 과중한 업무가
설교자를 허약하게 만드는 함정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설교의 빈도(頻度)
이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설교하는 횟수가 너무 많고 지나치리 만큼 설교
13)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2), 87.
14) 정성구, 설교학 개론, 32.
15)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12.
7를 자주하는 것이 비명이 아닐 수 없다. 목회자가 한명 뿐인 교회에서는 주일 낮과
주일 오후, 수요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회 등 한 주간 최소한 10편 이상의 설교를 해
야 한다. 그 외에도 금요철야 기도회 이외에 각종 심방 설교를 해야 한다. 이처럼 많
은 설교를 하려면 설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
다. 설교는 여러 번 반복해야 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데서 설교
의 소중한 가치를 잃게 된다.
또한 설교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식의 한계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계가 아닌
이상 그 능력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지식의 경우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처럼
설교자에게서 메시지의 원천이 무한정으로 솟아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하고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준비된 알찬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시간도 없고 설교의
횟수는 많다보니 준비 없이 설교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비상수단으로 남의 설교를 모
방하여 자신이 준비한 것처럼 설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1년이면 156회 그리고 십년이면 1560편의 설교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과연 이
런 짐을 설교자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16) 이럴 때 교회의 강단은 생명력을
잃게 되고 설교는 몰락의 벼랑을 향하여 서서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다.17) 그러므로 목회사역의 일선에 있는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고민이 어떤 방법으로
든지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이른 것이다.
설교의 홍수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그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강단을 활성
화 시킬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현상이 강단에
그대로 적용되는 현실임을 보면서 그 대안으로 설교의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설교의 횟수가 많아져서 생기는 결과는 설교자가 갖고 있는 능력과 영성의 한계 노출
이고 교인들의 외면에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춘 목회자라 하여도 항상 시간에 쫓기고 피곤한 상태에
서 거듭되는 설교로 시달리게 되면 내용 있고 설교다운 메시지를 전하기란 불가능하
다. 이렇게 되니 자동적으로 교인들은 목회자의 설교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고 강단으
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바로 강단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16)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29.
17) Ibid., 30.
8“설교의 전성기가 끝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흔히들
말한다. 그것에 대해서 싸울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렇게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우리
는 다시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다.”18) 아무리 설교가 위기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설교
자들이 그 위기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강단의
활성화가 반드시 올 것이 분명하다.
한국교회의 모든 강단을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그 방법론이 과감하게 시도하
고 이러한 모습에서부터 개혁이 있어야 한다.
제 2 절 비성경적 설교들
현대의 기독교 강단은 “설교” 보다는 성경에 관한 강연 혹은 강의로 채워져 있
다. 그러나 강의나 강연은 강단이 아닌 강의실에 속한 문제이다.19) 설교의 위기를 몰
고 온 요인 중의 하나가 오늘의 문화적 상황이 강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서 초래된 매스컴의 혁명 때문에 전통적인 강단의 힘과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복합적인 전자 매체에 면역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말의 전달에서 별
다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인 설교의 위치는 흔들리게
되고 말씀의 힘보다도 그것의 유희성이 중요시된다.20)
“초대교회의 설교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 권면이나 윤리적 가르침이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기에 케리그마적 성격을 많이 띠었다.”21) 그러나 현대교회에서 복음
적 설교가 많이 사라지고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현대교회가 복음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대교회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웃 초청 전도 잔치를 하게 되면서 강단에
연예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어려운 설교보다는 쉽고 재미있
는 내용을 성도들이 더욱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듯 설교자들은 시대의 경향에 떠밀
려서 청중들 위주의 설교, 청중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을 하는 경향으로 치우치고 있
18) Reid, Clyde,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8.
19) Unger, Merill F., 강해설교의 기술,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2), 14.
20)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14.
21) 김남준, 교회의 갱신과 설교의 회복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3), 45.
9다.
이렇듯 연예인을 초청하여 강단에 세우는 모습도 오늘의 설교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결국 이와 같은 한국 강단의 현실이 비복음적인 설교로 변질시켜 버
리는 요인이 된다.
1. 성경적 통일성이 결여된 설교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적 전체성이 있는 설교이다. 반면에, 비성경적 설교에서 두
드러진 현상은 성경적 전체성이 결여된 설교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
거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경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도 강단이 직면한 외부의 이질적
인 요인으로 설교의 주원료인 성경이 본연의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의 설교가 날이 가면 갈수록 반복을 일삼으면서 영적인 감화
력이 없어지고 회중들의 삶의 현장과 무관해지고 말씀의 근본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
지 못하는 현실임을 직시할 때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가 심각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22)
오늘의 한국교회 강단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극복되어야 할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이 대부분의 설교자들마다 환경에 따라 회중들의 정서에 맞추어 본인이 이해
한 대로 성경의 본문을 풀어놓은 점이다. 본문의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회중들의
귀에 솔깃할 것 같고 은혜보다도 흥미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들을 모두 열거하고 인
용하는 오류가 수없이 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성경을 설교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가 자기 마음에 내키는대로 말
하고 싶은 내용의 이야기에 성경의 구절들을 의미대로 가져다 붙이는 식의 설교는 복
음 전달이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한국교회는 복음에 불타던 열정은 쇠잔해졌고 성
경의 전체성이 결여된 균형 잃은 설교가 난무하고 있다. 성경의 일부를 극대화함으로
써 상대적으로 다른 일부를 위축시켜 마침내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
다.23)
강단의 메시지가 올바로 선포되지 못하고 설교 현장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
22)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2.
23) 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서울: 도서출판 문장, 198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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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는다면 강단의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강단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서 목회자들에게 성경이 바르게 연구되어져야 한다. 그와 더불어 성경의 근본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잘못된 설교 신학
설교의 신학이 잘못된 설교도 비성경적 설교이다. 타이거 매니스(Tiger Mannis)
는 “오늘날 미국에서 종교적 인기가 설교자들로 하여금 대중들의 귀에 거슬리는 요소
들을 설교에서 제거하게 한다. 이는 메시지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24) 반면에 성경적 설교는 인간의 삶 전체에 의미와 변화를 주고 하나님의 뜻
을 이루는 복음적 설교가 되어야 한다.
설교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바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설교는 인간의 삶 전체에
의미를 주고 변혁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복음적 설
교가 강조되어야 한다.25)
한국교회의 경우 양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성경적 메시지보다는 기복
적이고 샤마니즘(Shamanism)의 비성경적 설교가 행하여져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기독교의 근본정신은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
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현세적인 성공
을 이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 설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세속화 시키며 이 세상의 철학과 혼합시키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뜨릴 위험성
을 안고 있다.26)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이 세상적인
24) Reid, Clyde, 설교의 위기, 37.
25) 박근원, 오늘의 설교론, 23.
26) 유부웅, 성서적 설교와 한국교회 강단,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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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과 재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이다.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질적인 요소와 질병으로부터의 고침이 한 단계는 될 수 있어
도 목적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
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며 기다려야 하는지 선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성경적 설교를 해야 한다.
3. 비도덕적인 설교
설교에 있어서 도덕적인 면이 요구됨은 당연한 일이다. 설교에 있어서 도덕적인
설교라 함은 일반적인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설교에서 복음이 중심이 되지 않은
채 일반 종교처럼 윤리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적인 설교자의 성공을 위한 요소로서 그의 행동과 말의 일치
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 한 인간의 됨됨이는 그
가 행한 말보다 더 중요하다. 경건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한, 그의 선포된 설교는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27)
메시지가 전달되는 방법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일 때 설교에서 문제가 생긴다.
메시지로 위장하여 청중들을 혼란에 빠지게 한다면 결코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 설
교는 지성적 깨달음과 감성적인 감동,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선포와 교훈이 되어
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설교도 역시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치우는 경향이 있다. 한 가
지 분명한 것은 극은 극을 부른다는 것이다. 신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영혼이 메말
라 버린 사람들이 영성 개발을 갈구하게 되고 또 체계적인 신학적 이론의 뒷받침이
없이 신비적 영성 개발에만 심취하면 이상한 계시나 체험 등을 내세우는 이단이 나오
기 쉬운 법이다.28)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편만해 질 때 현실 도피적이고 신비주의
적 경향으로 변질된 것이 사실이다.29)
27) Unger, Merill F., 강해설교의 기술, 편집부 역 (서울: 보이스사, 1991), 89.
28) 한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4), 32.
12
대표적인 예가 1930년을 전후하여 일제 탄압으로 고난당하던 백성들에게 열광적
으로 부르짖었던 이용도의 설교이다. 그의 부흥 메시지가 한국인의 심성과 쉽게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샤만적 성격을 가진 집회로 인도했기 때문이다.30)
이용도는 무조건의 사랑을 표방하면서 심지어 사탄에게도 배울 것이 있으며 불
경이나 사회주의 책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학과 교리의 기독교를
공격함으로써 신비주의적인 오류에 빠지고 말았다.31)
한국전쟁과 같은 민족의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신흥 종교와 사이비적인 무속
의 신앙이 한국교회를 뒤흔든 것은 설교자들의 비도덕적인 메시지 전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요소들은 강단의 활성화를 위해 설교자가 먼저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설교자의 삶과 증거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이어야 하다. 그가 선포
한 메시지뿐 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도 청중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살아 있는 인격체 안에서 도덕적이어야 한다.
설교자의 인격이 잘못되어서, 청중들에게 실망을 줌으로써 그들의 전하는 하나님
의 말씀은 효력을 잃기가 쉽다. 현대 교회에서도 이러한 불행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청중들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말 뿐 아니라 그들의 삶
과 그들의 인격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닮기를 원한다. 설교자는 청중들의 인격의 모델
이 되어야 하고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4. 강단의 능력과 삶의 모델
설교는 말로만 선포되어서는 안 된다. 설교에 있어서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설교
자의 삶도 중요하다. 설교자의 경건한 생활이 뒷받침 될 때, 그 설교는 능력 있게 선
포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
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
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딤전 4:7-8)고 권면하고 있다.
29) 이영헌, 한국기독교사 (서울: 컨콜디아사, 1978), 178.
30) 윤성범, 기독교와 한국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194.
31) 민경배, 한국 기독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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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될 때에 설교자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전달이 되지 않는다.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인격과 자질 그리고 소명감 못지않게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
다. 설교는 연단에서 외치는 웅변도 아니요 교단에서 설명하는 강의도 아니다. 강단에
서 증거 하는 말씀 선포인 것이다. 설교자는 겸손하면서 또한 영적인 능력을 가져야
한다. 설교자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할 때 설교의 효과적인 전달은 실패하고 만다. 설
교를 영적인 싸움이 수반된 긴박한 영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 설교자들은 설교에 있어
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다지 절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32)
이렇듯 한국강단의 활성화를 위해 내면적인 요인인 설교자의 영성문제가 중요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무미건조하고 사변적이며 연설을 듣는 것 같아서
청중들로 하여금 무반응하게 만들어 버린다. 설교자의 무능이란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예수 자신도 세례 받으신 후 비로소 성령과 함께 설교 하셨을 때 뭇사람들이 놀
랐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다”(막 1:22). 베드
로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 사도로서 설교의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다. 바울도 에베소
로부터 온 아볼로의 제자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행 19:6).
설교자는 학자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행정가일 수 있다. 그리고
재치가 번뜩이는 연설가일 수 있고, 사회개혁가일 수 도 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사
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33) 설교자는 성령과 항상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될
때 무능해지지 않는다. 오늘날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
과 자각은 너무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성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힘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교
자 자신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성령으로 충만
32) 김남준, 교회의 갱신과 설교의 회복, 75.
33) Barclay, William, The P romise of the Spiri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106.
14
하기까지 영성훈련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성은
실생활 속에서 길러져야 한다.34)
현대교회 설교의 위기를 맞이하여 설교자의 과도한 업무에서 발생하는 강단의
위기를 말씀으로 무장된 설교자의 능력으로 막아야 한다. 강단의 위기를 가중 시킨
또 하나의 요인으로 설교자의 삶의 태도가 문제로 제기된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받아
들일 수 없는 인격, 덕망, 그리고 영력에 많은 불신과 반발을 보이고 있다. 그 불평과
실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가슴 아픈 설교의 부정적 증세는 말
씀의 권위를 타락시키는 것은 물론 설교자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날로 심화시키고 있
다.35)
만일 설교자가 설교만 하고, 구체적으로 그 설교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별
수 없이 ‘말장이’가 된다.36) 설교자의 인격은 말로 선포되는 설교에 나타나지 않고, 행
위로 증거 되는 설교에 나타난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실천적
인 생활면에서 아주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강단에서의 거룩한 설교와 일상생활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모순되어 있는 것이다. 강단만 내려오면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
이 없으며, 의를 외치지만 자신들은 잘못된 것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
고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위선과 허물은 보지 못하고 평가하지 못한다. 특
히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믿음과 생활이 다르지 않아야 한
다. 설교자는 목회자로서 더욱 그러하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
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요 14:11) 하셨다.
만약 설교자 자신이 강단에서 외치고 있는 신앙의 체계 속에 살고 있지 않으면
그의 설교는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설교자가 복음을 설교했으면
그의 생활도 복음적이어야 한다.
성경의 말씀과 조화되지 않는 삶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이름
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모순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
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롬2:24)라며 그들을 책망했다. 그리스도
34) 엄두섭, 영성생활 (서울: 은성, 1986), 192.
35)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19.
36) 이중표, 교회성장과 케리그마 설교 (서울: 쿰란출판사, 1990),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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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신앙과 말씀에 일치되어야 한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설교자의 강단도 변하게 되며,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 목회자의 영성을 개발시켜
야 한다. 설교자가 영적으로 늘 충만함을 유지해야만 설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설
교자가 성령으로 먼저 충만하게 채우심을 받아야 한다. 그 후에 그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이 넘치고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청중들에게 흘러들어가야 한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설교자는 늘 그것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의지하는 것이다.
설교자들의 비성경적인 삶에서 오는 불신의 해소가 실제적으로 한국 강단의 활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과제인 것이다.
제 3 절 이단에 대한 무관심과 무방비 상태
2016년도 이단대책 세미나에서 진용식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 사회
에 사이비 이단 단체는 약 200여개, 그리고 신도수는 무려 200만 명에 이른다고 하였
다. 더욱 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 기독교인은 약 100만 명 정도 감소했는
데, 이단의 신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37)
특히 신천지의 경우, 기존의 정통 교회의 교인들을 목표로 삼고 미혹하는데 더
큰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38)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은 전통적 교리를 왜곡
하여 그들의 교주 중심의 알레고리적 성경해석과 교회를 주장한다. 그런데 아이러니
컬하게도 수많은 기종 정통교회의 교인들이 이러한 교리에 심취되어 이끌려 가고 있
다. 신천지 교리에 심취된 사람들은 기존 정통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깊이 있는 성
경 중심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왜 이처럼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이단의 논리와 교리에 쉽게 빠져드는 것인가?
37) 송상원, 이단사이비 교회 역사상 가장 많다, 기독신문 (2016.09.12).
38) 정창균, 위기상황에서 본 한국교회 현실과 교회 설교의 회복 (서울: 합동신학대학원출판
부, 2014),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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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과 신앙의식 조사’에 의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마음에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즉, 1998년 조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응답의 비율은
73.2%, 2004년에는 77.1%이었는데, 2012년 조사에서는 1998년에 비하여 10% 감소한
63.2%로, 이는 10명 가운데 4명은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
접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기독교인으로서 정
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신앙생활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38.8%)가
가장 많았으며,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31.6%), ‘현세적인 축복(건강·물질·성공)을 받기
위해서’(18.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1998년과 2004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한
국기독교인의 신앙적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998년과 2004년도
조사에서는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각각 47.1%, 45.5%)의 항목이 가장 많이 응답하였
는데,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현세적인 조건들(마음의 평화, 건강·물질·성공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절반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는 성경의 전체
적 핵심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점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구속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신상의 안일과 현세적 축복에 더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 즉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독교 교리적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유일신 사상은 67.2%, 종말론은
55.7%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2004년도(유일신 사상: 78.4%, 종말론: 61%)에
비하여 교리적 의식이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2
년도 조사에서 종교다원주의(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에 대한 응답은 30.2%로, 2004
년도(25.4%)에 비하여 약 5%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기독교 교리에 대
한 인식의 약화와 함께 다신주의 사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39)
이처럼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 상실과 교리적 인식이 점차 희미해지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태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늑대 앞에 놓인 어린 양들처럼 이단들
에게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기독교에
39) 지용근,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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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통 교리에 무지하고, 정체성을 상실한 교인들에게 이단들은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적 요소와 도덕적·윤리적인 요소들을 비판하는 한편,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묘한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과 교리적 논쟁으로 기존 정통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
여, 결국은 그들의 집단으로 빼돌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교회에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단의 증가도 문제지만, 정체성이 약해진
틈을 타 ‘친절한 불가지론(Friendly Agnosticism)’이 한국교회 가운데 내적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친절한 불가지론’이란 “누구의 종교가 옳은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
므로 모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상이다.40) 즉 오늘날 모든 종교
는 누가 무엇을 말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친절하게 그 의견과 행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종교적 가치관이다.
한국교회 안에도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어떤 체험을 하든, 성경를 어떻게 해석하든 모두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
는 장차 심판하실 그리스도 외에 과연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사상과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신앙
의 형태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누구든지 신앙의 배려를 받
는 친절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내에 급속히 퍼져가고 있는데, 특히 젊
은이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전통적 신앙을 고수하
려는 사람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진부한 사람들로 치부하고 있다. 즉 전통적 신앙의식
과 전통적 성경해석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융통성이 없는 배타적인 사람들로 치부하
고 있는 것이다.
친절한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주일예배를 드리든, 드리지 않든 상관이
없고, 기도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으며, 심지어 성경공부를 하다가 이단의 주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한다. 즉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신앙적 양
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저 상대방
을 친절하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되는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앙적 의식과 태
40) Ochoa, George & Corey, Mellinada,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넥스트 트렌드, 안진환 역 (서
울: 한국경제신문사, 2005), 29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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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리적 무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날로 발전하고 진화하는 이단들의 전략과
교리적 속임수를 더욱 분별하기 어렵게 하여 결국 더 많은 영혼들이 이단의 사설에
끌려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처럼 겉은 누구에
게나 친절한 불가지론적 사상이 21세기 한국교회 내부의 가장 큰 이단이 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41) 결론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된
공통적인 바탕에는, 본질적으로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정체성 상실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42)
41) 최윤식, 2020∼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3), 184-185.
42) 지용근,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조사 요약보고서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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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성경적 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어떤 것인가?
제 1 절 성경적 설교
오늘날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는데 “참된 성
경적인 설교란 어떤 것인가?”란 질문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런 물음에 대해 정성
구 교수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다”43)고 주장한
다. 또한 정장복 교수는 “설교란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여 그 말씀을 전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44) 그리고 계지영 교수는 성경적 설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서적인 설교란 성서가 설교에 얼마나 사용되었고 인용되었느냐
가 아니다. 또는 설교자가 얼마나 성서에 대하여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서 나왔느냐 안나왔느냐의 문제도 아
니다. 성서적 설교는 본문의 내용과 기능이 성서에 잘 반영되는
설교이다.45)
설교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해 보면 ‘성경적 설교’란 초자연적으로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선포란 점과 설교의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
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설교란, 즉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방식대로 제공해야 하는 성
43)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1), 199.
44)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102.
45) 계지영, 현대설교학 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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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인 설교를 통해서 만이 청중들의 요구와 진정한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가 있다.
1. 오직 성경으로만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오직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가
서 멈추어야 한다. 오직 성경으로만의 원칙은 설교에 있어 예증적 자료 사용을 배제
한다는 뜻이 아니다.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을 금한다는 뜻도 아니다. 설교는 언제나
성경 본문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46)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원칙은 성경 외의 예증적 자료 사용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에 있어서 예증적 자료를 풍성하게 사용하셨다.
즉, 자연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유추(analogos)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유의
저변에 깔려 있다. 그러나 이때 일반 계시의 모든 것은 예증의 방법으로 도입될 수
있다.
이 때 그 예증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치고 설명하는 것이라야
한다. 가령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겨자씨나 누룩에 비유를 하셨을 때,
이 때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은 겨자씨나 누룩을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오직 성경만”으로 설교한다는 뜻은 설교자가
성경을 가르침에 있어서 청중의 특이한 요구와 그 시대의 특이한 상황에 적용한다는
것을 금한다는 뜻도 아니다. 물론, 설교에 있어서 성경 해석도 그 자체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는 세상의 정황(Context)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오직 성경으로만”이란 무엇
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첫째, 설교자는 성경의 한도를 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넘어서 아무것도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참다운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설교
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은 단순히 우리 생활의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한 출발점이 아
니다. 설교자는 그 말씀의 본래의 뜻과 내용을 소홀히 다루면 안된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하나의 옷을 걸칠 수 있는 못과 같이 하나의 출발점으로만 이해하
46)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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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실정이다. 강단은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해결책을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곳이 아니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가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설교에 있어 적용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설교는 언제나 성경 본문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47)
둘째, 설교자는 자기의 경험이나 종교의식을 설교의 주제로 삼을 경우 그것은
“오직 성경으로만”의 기본 원리에 맞지 않다. 예를 들면 18세기 후반의 독일의 설교는
당시에 만연된 합리주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렸다. 그것은 곧 계몽주의 시대였는데,
이런 계몽주의적인 사상과 경험을 가진 설교자들은 자기들의 이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는 성경의 원리들 원죄의 교리, 속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등의 교리는
설교에서 빼버렸다. 저들의 설교는 대중들의 구미에 맞고 취향에 맞는 내용에 국한하
였다. 이것은 실로 계시 종교가 자연 종교에 의해 허물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그
들은 설교에 있어서 “오직 성경으로만”의 대원칙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강단은 퇴
보하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부채질하게 되었다.48)
오늘날 설교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이라는
대전제를 해놓고 경험과 간증을 성경의 진리 대신으로 내어 놓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회자의 경험이나 종교의식을 설교의 주제로 삼는 것은 “오직 성경으
로만”이라는 설교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설교자는 종교 의식과 경험이 마치 성경
저자의 종교 의식이나 경험과 일치하는 듯이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성경은 정확무오
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설교자의 경험 그 자체가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은 “오직 성
경으로만”의 원리가 아니다.
2. 성경 전부
첫째로, ‘성경 전부’를 설명한다는 말은 구약과 신약 두 곳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는 뜻이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어거스틴(Augustine)이 지적한 대로 신약은 구약 속에 숨어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나타났다. 신약과 구약은 둘이라기보다 분리할 수 없다. 그것은 둘이라기보다 하
나님의 구원사이며, 하나님의 언약사이다. 따라서 이 둘을 동시적으로 볼 줄 알아야
47)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312.
48) Ibid.,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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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성경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신약의 성취를 훤히 내다볼 줄 알고 신
약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읽을 수 있어야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슐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도 구약 설교는 예수님의 메시
아 구절에만 제한하자고 했는가 하면, 많은 루터파 설교자들 중에는 구약을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이 있었다. 신구약 통일성을 바로 보고 조화를 찾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단일성을 설교할 때 참된 성경적 설교가 된다.49)
둘째로, ‘성경 전부’를 말한다는 것은 교리와 역사와 생활이 동시적으로 조화 있
게 설교되어질 때 그것은 ‘성경 전부’를 증거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기독
교는 교리가 아니고 생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강조된다면 그
것은 바로 된 설교라고 할 수 없다. 기독교는 생활인 동시에 교리이다. 그러나 동시에
기독교는 교리와 생활이기 전에 역사적 사건임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 복음은 언제나 세 가지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역사와 교리
와 윤리인데, 이러한 세 가지 방면을 모두 제대로 조화 있게 설교하는 목사만이 “하나
님의 말씀 전부”를 설교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는 사건 위에 세워진 종교이다. 그러므로 사건의 종교로서 세워지는 동시
에 거기에는 구원의 교리가 있다. 구원의 종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체
적으로 어떻게 교훈하며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지 바로 알아야 한다. 오늘날 많
은 현대주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은 성경의 이러한 조화와 전체성을 바로 보지 못
하고 있다. 역사와 교리와 생활의 조화를 선포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설교에 있어
서 진리의 조화를 포함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칼빈주의적 설교를 한다면서 하나
님의 주권을 강조하기만 하고 인간의 책임을 동시적으로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
는 “성경 전부”를 설교하는 설교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설교할 때도 공의의 하나
님을 확실히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을 설교할 때도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 되어야 하는 것이다.50)
셋째로, ‘성경 전부’를 설교 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며 다름 아
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49)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309-310.
50) Ibid., 3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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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하나님 중심의 설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
용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은 역시 성경을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
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신구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운동의 단일성과 그리스도
의 사역을 바로 알아야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성경 전부”를 설교한다는 뜻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즉 실제로 성경적인 설교자는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본문에서 취하든지 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내용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
석할 수 있어야 이러한 설교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강해 설교의 기준과 내용에는 “오직 성경”과 “성
경 전부”가 전제되어야 한다.51)
정장복 교수는 성경적 설교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첫째, 설교의 내용 전체가 성서적 관념에 근접해 있는 가운데 그
특징과 본질을 나타내야 하며 둘째, 설교 가운데 그리스도의 현존
이 보여져 기독교 메시지는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의 인격이라야
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은 채 이상적인 말씀의 수집 또는
계시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성서적 설교라고 할 수 없다.
셋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그 앞에서 응답하는 가장 기본
적인 대화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넷째, 성서적 말씀의 생명력
은 ‘지금 여기’에서의 새로운 결단의 발생을 항상 추구해야 하고
다섯째, 성서적 설교자는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성서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확신을 회중에게 심겨주어 설교자를 비롯한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게 하며 일곱째, 명령과 책망과 훈계 중심보다는
은총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52)
이상의 성경적 내용을 볼 때, 성경적 설교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확신이 결코 설교자의 자랑거리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
리키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서의 설교자의 의무와 책임이자 소
명이기 때문이다.53) 더불어 본질적으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
51)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315.
52)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102-104.
53)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역 (서울: SFC출판부, 2003),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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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계시를 그의 백성에게 중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거나 성경적이라고 주장되는 상투적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성경의 본문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설교가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니다.54)
성경적이기를 원하는 모든 설교의 접근 방법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서겠다는 설교자의 단호한 결심에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 가지 중심 의
제로 시작해야 한다. 성경 말씀이 지시하는 우리의 선포의 성격과 우리가 전하는 메
시지의 형태와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55)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성경신학적인
관점이다. 성경 신학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상대주의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성경신학의 가장 큰 장점은 구원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으로 장대한 내적
일관성이 있음을 드러낸다는데 있다.56)
강단은 우리 설교자들을 성경 본문으로 유도하고 성경 본문은 설교자를 강단으
로 유도하여만 하는 것인데 이 일은 성경 본문의 뜻을 분명히 하는 성경 신학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제 2 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성경에서 그리스도
에 대한 포괄적 증거를 신약의 관점에서 발견해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
도의 인격이나 예수 중심적 설교만으로 제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그리스도 중심
의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설교를 포
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곧 하나님 중심의 설교, 구속사
적 설교를 의미하는 것이다.57)
54)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
온선교회, 2002), 38.
55) Ibid., 196.
56) Ibid., 46.
57)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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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이며,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는가를 이해하기 위
해 각각의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좁게는 예수 그리스
도의 인성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모든 가르침뿐만 아니라, 넓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을 위하
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은혜를 성경에서 찾아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58)
정성구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도한 하나님께서 그가 계획하신 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며, 특히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간섭하신다는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
였다.59)
아키발드 헌터(Archibald M. Hunter) 교수는 현대의 복음 설교를 지적하면서 만
일 그것이 기독교 설교라고 한다면, 마땅히 최초의 사도들의 설교와 일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원칙적 복음과 일치하고자 하는 어떤 현대 설교라도 사
도적 설교의 본질적 확증을 보존하여야 한다.”60) 그는 현대 설교의 구원적 본질,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강조하였다. 확실히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안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
스도의 구원 사역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 짓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된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살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 속에 나타내신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
고 구원을 완성케 하심으로 그의 약속을 성취시킨다.61)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설교하
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러나 설교자는 이것을 출발점
58) Greidanus, Sidney,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 안정임 역 (서울: CUP, 2017), 19.
59)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2001), 350.
60) 문상기, “설교의 구속사적 이해와 현대 설교의 과제,” 현대사회와 예배. 설교사역 (서울: 예
배와설교아카데미, 2002), 202.
61)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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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기록된 역사를 연구할 때 설교자가 물어야 할 첫 번
째 질문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62) 이러
한 원리는 신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시며 구원을 성취하시는 가를 앞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 기록의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적이고 핵심적
으로 다루어야 한다.63)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주의해야 할 점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
교’라고 해도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정창
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원사적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 하여 어느 본문을 택하
여 설교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언급한다는 것은 아니
다. 예컨대 어는 본문을 택하든 언제나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한다
는 강박 관념은 무모한 풍유와 시대를 무시하는 비약을 범하여 오
히려 반 구원사적 설교가 되게 할 위험이 있고 또한 모든 본문에
서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은 구원사적 설교의
원리나 의도에도 반하는 것이다. 성서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구원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모든 국면과 사건들에 관한 충분히 체현된
설명을 다른 자들의 말, 행동, 그리고 규율과 같은 매개를 통해 제
공한다는 점에서이다.64)
비록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자와 성부의 동질성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으로 드러난다.65)
종교 개혁자 루터는 로마서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
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는 성경 구절의 이해에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찾고 이것을 기점으로 성경 됨을 판정
62)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363.
63)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재, 197.
64)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49.
65)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하), 김영철 역 (서울: 여수룬, 1999),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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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이다.66)
그러나 그 목적이 제 아무리 숭고하다 할지라도, 전기적인 또는 인물 중심적인
설교를 하려고 복음서의 인물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떼어내어 설교의 초점으로 삼는다
면, 그것은 청중의 주의를 중심인 그리스도로부터 딴 곳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서의 본질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67)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과 설교는 설교의 초점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68)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한
다는 것은 다양성을 성취자이신 그리스도의 끝없는 풍성함 속으로 확대한다는 의미
다. 만약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측면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교
단에 서지 말아야 한다.69)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의 일들을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본문을 그리스도 중
심으로 해야 하는데 구약성경의 범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인 성경전체의 관
점에서 설교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의 성경적 증거들
즉, 한편으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임재 하셔서 활동하신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의 성취라는 것을 올바로 다룰 수 있게
된다.
신약성경은 전체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와 약속들과 예언들의
성취이심을 가르치고 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거나 설교할 때 명심해
야할 함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것은 곧 역사적인 해석은 분명하게 넘어서 신약성
경에 나타난 성취의 빛에 비추어 구약성경을 해석 하는데 이르러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계시의 충만함으로부터
구약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설
교자가 구약본문을 설교할 때 약속과 성취 등의 방법을 통해 구약과 신약으로 나아갈
수 있겠으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의 해석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줄을 그어 연결하
66)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83.
67)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하), 574.
68) Ibid., 574.
69)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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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신약계시의 충만함으로부터 구약 본문에 대한 새로
운 이해로 움직이는 것이다.
신학적 해석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 해석과 문학적 해석만으로 소홀히 다
룰 수도 있는 여러 면들 중에 특별히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며
하나님에 대한 말씀임을 강조한다.70)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예수 중심
적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그분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의 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권면하는 설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본문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여 그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한
성화의 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실천적인 면까지 이끌고 나아가는 설교가 되어
야 할 것이다.
1.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일반적 원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사람은 역사적 본문을 취급할 때 인간 편에서 접
근보다 하나님 편에서의 접근을 우선적으로 한다. 설교는 성경 속에서 설교로 우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속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
킬더(K. Schilder)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보다 그의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주된 관심을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다”71)고 지적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였는지, 또 그리스도
께서 주변의 인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설교해야 하고, 그러므로 설교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72)고 말하였다.
훅스트라(Hoekstra)는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죽으시고 살아나
신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설교는 말씀에 대한 사역이 아니다”73)라고 하였
70)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상), 199-231.
71) 정성구, 설교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361.
72) Ibid.
29
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크게 역사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기초원리가 어떤 것이며, 왜 그리스도 중심
적 설교의 기초원리가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역사성 - 하나님 중심 사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을 향하신 계획과 섭리와 역사를 기록한 책이
다.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역사적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의미를 명쾌하게 드
러내야 한다.”74)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으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라
시며, 하나님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
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는 어디까지나 ‘세속적’
인 역사와 차이를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적인
본질에 입각한 역사관으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세속적인
역사와 분리된 별개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들어와서 역사와 함께, 역
사를 통하여 일어난다.”75)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지금 이 땅의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
서 어김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나. 통일성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흐르는 사상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성경 자체의 기본적인 전제 곧 계시와 영감
의 원리와 아울러 하나님 중심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간과한다면 성경의 핵심을 빼
놓고 껍데기만 왈가왈부하는 격이 될 것이다.
스킬더(K. Schilder)는 ‘설교와 관련한 구원사’라는 그의 논문에서 “개혁주의 사람
73)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68.
74) 정성구, 설교학, 362-363.
75)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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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계획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심
을 성취하신다는 것과, 그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
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로부터 역사의 통일성이 성경 안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76) 성
경 66권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일관성 있게 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설교를 통
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찾아야 함이 오늘의 설교자들의 가장 큰 책임이다.
벌코프(Louis Berlkhof)는 성경의 통일성에 대해 말하기를 “성서의 여러 부분들
은 상호 의존적이며, 하나의 전체로서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77)고 하였다. 이
말은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할 때에 성경을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할 것
이 아니라 통일된 사상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읽고 설교하여야 함을 말씀하는 것
이다.
다. 점진성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역사성과 통일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통일성은 점진성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즉, 그것은 통일성 안에서 점진이며, 또한 점진성 안에서 통일
이다. 역사는 언제나 통일성과 점진성을 동시에 가지고 발전한다.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또 그 역사를 통하여 당신의 목표에 점차적
으로 접근하신다. 구속사는 시대들, 곧 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존재하며, 당신의 계획에 따라 시간
안에서 나누어지고, 힘에서 힘으로, 중심에서 주변으로, 여명에서
한낮으로 점진한다. 구원사는 실제 역사이고, 통일체이며, 점진들
이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점진하는 이 하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닻을 내리
고 있음을 알았다.78)
성경학자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는 성경 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
서 점진성을 말하였다. “성경 신학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취급하는 일종의 해석 신학이다.”79) 여기서 과정이라는 말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무
76)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47.
77) Berkhof, Louis, 성경해석학, 윤종호·송종섭 역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2), 105.
78)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48.
79) Geerhardus. Vos, 성경신학, 이승구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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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인가 되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다. 하나
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사적인 입장에서 항상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원사는 실제 역사이고, 통일체이고, 점진들이라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점진하는 이 하나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닻
을 내리고 있음을 알았다. 구원사가 그렇게 높이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를 향
한 계시이기 때문이다.”80)
시드니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점진적 구원사는 구약에서부터 그리
스도를 설교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길이다”라고 하였다. “점진적 구원사의 길은 모든
구약 본문과 하나님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그 본문이 말하는 것을 보는 바, 그것은
꾸준히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서 그 정점에 이르는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 도달한다.”81)
2. 그리스도를 설교함의 본질
설교자가 설교함에 있어서 본질을 바로 알아서 준비하고 전하는 것은 참으로 중
요한 사실이다.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은 신약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신,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모든 역사적 성경 본문은 본
질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예정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본질은 본문으로부터 성육하신 그리스도
에게로 선을 긋거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에서 평행되는 사건을
찾아냄으로써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홀버다는 모든 본문이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선험적 전제는 결국 억지 평행을
초래하는 도식주의가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홀버다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충만을 나타내시는 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홀바다는 무엇보다 먼저 주어진 성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본문에 묘사된 사람이 적응이라는 미명 아래 구속사의 그
80)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48.
81)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전할 것인가, 김진섭 외역 (서울: 이레서원,
2005), 3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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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단계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분리되어 생각되어
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은 오늘
날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것 같은 일반적인 불만족의 죄가 아니
다. 그것은 반석에서 솟아난 물로써 증거 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적 거부이다. 즉, 그 반석은 그리스도이셨
던 것이다.82)
결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을 허락하셨던 것이
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함이 여기에 있다.
성서는 말씀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곧 지금 현재적
으로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성서는 케리그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며, 호소다. 케리그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메시지다. 그것은 강단에
서 자행하는 흥미위주의 경망스런 행동, 공상적인 명상, 감상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잔소리, 그리고 강단을 남용하는 무수히 많은 다
른 행위들에 대한 사도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써 설교자
의 직무를 묘사한다고 주장하였다.83)
설교자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혹은 하나님의 음성
을 듣고, 회중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듣고 잘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
교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
어야 한다.
모든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선포 안에서 행진하시기 때문
에, 설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성을 더욱 가깝
게 만든다. 모든 성서적인 설교는 성서의 속성을 함께 나눈다. 말
씀에 대한 진정한 사역은 말씀 그 자체의 영광과 권위를 갖는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은 비중 있는 말들을 경솔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지평으로 들어오시고 사
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
조하는 것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며, 불가능한 가능성도, 모험도 아니다. 그 반대로 설교자는
아무 모험도 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의
82)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72-175.
83) Clowney, Edmund P., 설교와 성서신학, 김정훈 역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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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을 믿음으로 이루어간다.84)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가 구원을 말하고 있
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 되시므로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는 당위성
이 생기게 된다.
3.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할 이유들
설교에서는 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설교에서는 꼭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한다. 우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할 당위성을 찾아야 한다.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했
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설교했던 본질적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반드시 찾아야 하겠다.
가.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마태복음 28:19-20에 나타나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
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예
수님에 관한 계시)을 전하라는 명령을 들었고, 이 명령에 대한 반
응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수십 년이 지나, 복음서
저자들은 이러한 위임 명령을 자신들의 위임 명령으로 받아들였
다. 오늘 날 설교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교’하라는
명령 아래 살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명령은 신약
의 사도들이나 복음서 저자들을 훨씬 넘어서 ‘시대의 마지막 날에
까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85)
나. 놀라운 왕이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었다.
84)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185-186.
85)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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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왕 되신 분의 오심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수많은 기대와
물밀듯한 바램, 그리고 수세기 동안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에 대
한 기다림 이후에 들려진 메시아의 오심의 소식은 마땅히 선포되
어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야기는 반드시 전파되어야 하
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이요, 하
나님의 구원이 이제 실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놀라운 새로
운 방식으로 이 세상을 뚫고 들어왔으며, 그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이다.86)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하고 흥분되어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소개하였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
님을 만나고 동네로 달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놀라운 소식을 전파했다. 예수님께
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
기에 모든 설교자들은 매번 설교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해야만 한다.
다. 생명을 주는 소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
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으며, 거리도 멀어졌으며, 끝내 죽
음이라는 징벌 하에 놓여지게 되었다.
사도행전에 한 빌립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울
부짖을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답
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영원한 사망에 대한 치료제이다. 죄로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리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의 생명을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할 긴박한 메시지이다.87)
설교자가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전해도 그
만 전하지 않아도 그만인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설교자는 반드시 설교에서 인류에
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
느 누구도 생명을 줄자가 없으며,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설교자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86)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42.
87) Ibid., 43.
35
전해야 한다. 사도행전 4:12에서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고 하였
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김운용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구원자의 중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전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영원하신 로고스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설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사랑에 대한 현현이며, 말씀의 계시
다. 말씀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며, 설교의 영광과
능력은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고 그분을 선포할 때 나타나게 된다.”88)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위 안에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거룩을 위한 노
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89)
제 3 절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중요성
1. 성경적 설교의 모범으로서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성경적 설교의 모범으로서 칼빈의 설교를 들 수 있다. 칼빈은 설교 가운데 성경
의 어느 부분을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따라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설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였다.90)
설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곧 구원 사역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구원 역사가 일어
나게 하는 것이다.91)
성경 신학은 구원사적이다. 성경 신학의 구원사적 시대 구분은 창조, 타락, 홍수,
아브라함의 부름, 출애굽, 그리스도의 오심 등으로 나누인다. 각 시대에 나타난 계시
의 형태와 내용은 특성이 있으며 강조점이 다르다. 그러므로 성경 신학은 각 시대의
88) 김운용, “나의 설교는 복음 중심성을 견지하는가?”, 교회성장 11월호 (서울: 교회성장연구
소, 2006), 11.
89)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김기제 역 (서울: 은성, 2007), 367
90) 정성구, “칼빈주의자와 설교,” 신학지남 44호 (서울: 총신대학교, 1977), 84.
91) Turnbull, Ralph G., Baker's Dictionary of P rac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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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이해하여야 하며, ‘야곱의 사닥다리로부터 모세의 장막 같은 모든 사건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알아야 한다.92)
그리스도를 언급하지 않고서 성경적인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
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재
가 무엇인지 보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문
제인 것이다. 만약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그 단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
지 못하며 이분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이 없다면 인간에게 그것보다 더 큰 혼돈
과 재앙은 없다.93)
포사이드(P. T. Forsyth)는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이 설교자
를 통하여 인간과의 생동적인 만남을 가져오는 구원의 행위를 재현하는 역동적인 사
건”94)으로서 설교를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도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주장하였
는데 그는 특별히 성경의 계시 가운데 드러나는 구원사적인 관점을 매우 중요하게 보
았다. 따라서 그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
심적으로 설교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설교자가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
의 도움을 확신하면서 세상 속으로 걸어갈 수 있게 했다면, 희망과 승리가 지평선을
밝혀줄 것이다”95)라고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성경적 설교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설교자들이었던 것과 그것의 기록으로서의 성경을 생각할 때 설교
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드러
내고 있으며 그 구원의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
92) Clowney, Edmund P., P 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Presbyterian & Reformed
Publishing Co., 1979), 20.
93) 소재찬, 설교 누구나 잘 할 수 있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5), 88.
94) Forsyth, P. T., “달라진 시대가 기대하는 설교사역의 바른 길,” 그 말씀 8월호, 편집부 역
(서울: 두란노, 1992), 72.
95)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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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도를 향하고 있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으로 연결된
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복된 소식이
다. 복음서에서만이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하여진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설교
자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이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설교자라면 당연히 복
음이 선포되어진 성경의 형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설교의 형식에 반영한다.
물론 이것이 설교를 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설교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
기록된 형식에 본문을 보고 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자세라는 것을 말하
는 것이다.
2.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중요성
류응렬 교수는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왜 그리스도가 설교의 중심이 되어
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설교는 인간중심의 복음으로 전락하기 때문
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경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
락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사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그리
스도가 설교의 중심에 있지 않으면 설교는 구원을 위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방향
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인간의 실천적인 행동
이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96)
둘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
음은 성경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약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
엇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기독교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야
96) 류응렬, 구속사적 설교, 신학지남(296) 가을호 (서울: 신학지남사, 2014),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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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이다.97)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선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
교라면,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설교자가 그리
스도를 믿음으로서 받는 축복만을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강조하
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
가가 없는 기독교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중심
의 구속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부
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실천적인 삶을 가르쳐야 한다.98)
즉 성화의 본으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마 16:24, 막 8:34, 눅 14:27)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 안에 기
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할
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99) 그러므로 올바른 성경관을 기반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과 설교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97) 류응렬,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조망과 대응, 개혁논총 16권 (서울: 개혁신학회, 2010),
241-242.
98) 류응렬, 기독교 정체성에 대한 조망과 대응, 242-243.
99) Ibid.,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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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방법
제 1 절 본문의 선택
좋은 설교의 형식을 갖기 위해서 목회자가 열정을 쏟지 않고서는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다. 선택한 본문을 깊이 연구하여 성경의 뜻을 분명하고 충분하게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 중심
의 설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설교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습관은 단지 설교 본문을 찾기 위해 성경
을 읽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적인 위험이다. 그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 힘을 다해 싸워
물리쳐야만 한다.100) 이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
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의 어떤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설교해야 할 본
문의 선택은 그 때 교회 청중의 영적 상태를 고려하며 선택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설교를 위해 선택한 본문의 한 책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그
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
본문 선택과 관련하여 해돈 로빈슨(Haddon W. Robinson)은 두 가지 요소를 말
하고 있다.
첫째, 성서 본문은 반드시 성서 말씀의 사상 단위(Thought Unit)
에 두고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서 말씀에 충실한 설교자
는 성서 말씀을 여러 번 통독할 것이며, 그리고 그 틀을 매 설교
에서 자세히 상고할 부분들로 나눌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본문
100) Lloyd-Jones, D. M., 설교와 설교자,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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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은 무리한 구분에서 선택되어서는 안되고 자연스러운 자료
구분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매절을 분리된 한 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설교를 10개 또는 12개의 절로 끊지는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성서 기자의 아이디어를 찾고자 할 것이다. 설교
자는 강해 본문을 선택할 때 다른 단락과의 관련과 기자의 아이디
어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고려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단락을
선택한다. 둘째, 설교시간(Sermon Length)과 관련된다. 로빈슨은
설교자는 시간에 맞추어서 설교를 재단해야 하며 따라서 설교에
있어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지를 고려해서 본문을 잡아야 한
다는 것이다. 설교자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본문을 자세히 다루면
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설교 시간을 고려해서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101)
이렇듯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어느 본
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담스(Jay E.
Adams)도 “설교 준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작업이 본문 선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종종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102)
찰스 스펄젼(C. H. Spurgeon)도 본문 선택의 어려움을 말한다.
설교와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초조해 하는 대목은 무엇보다도 본
문을 고르는 일이다. 아무렇게나 고른 본문이 아무 때고, 아니 어
쩌면 어느 한 때라도,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서 그처럼 경솔하게
본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기 바란다. 물론
모든 성서가 다 좋고 유익하지만 그것이 어느 경우에나 모두 적합
하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103)
이와 같이 설교자들에게 본문 선택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왜냐하면 한 번의 설
교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매주 같은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성
경 66권의 방대함이 있기 때문이다.
설교의 기본적 틀은 언제나 본문(Text)과 주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기본적인 틀
을 벗어나서는 설교로서의 성립이 어렵다. 즉, 무슨 말씀으로 무엇에 대하여 설교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설교로서의 출발을 할 수 없다.104) 그러나 때때
101) Robinson, Haddon W., 강해 설교, 62-64.
102) Adams, Jay E., 설교연구, 정양숙·정삼지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375.
103) Spurgeon, Charles H., 목회자후보생들에게 1, 이종태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147.
104)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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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본문의 중심 구절(key verse)도 하나의 설교본문으로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이 때에는 그 구절이 해당 문맥 안에서 해석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서 설
교에서 본문이 길든 짧든 간에 하나의 문학적 단위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권할 수 있
다. 종종 되풀이나 포괄, 엑스형 대구법과 같은 수사학적 구조들이 이상적인 설교 단
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려주는 표시가 된다.105) 설교자의 임무는 본문의 문법
적 특성과 함께 그 배경을 연구함으로써 성경 저자가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아
내는 것이다.106)
또한 설교자는 내가 무엇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가? 성경의 어느 본문에서 나의
설교를 끌어낼 것인가? 선택한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설교자는 선택한 본문의 뜻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해하고 그 내용을 한 문장 길
이 정도로 명제화 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설교문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107) 그렇지
않고서는 설교자는 본문의 진리를 설교문의 형태로 재작성하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
다. 설교자가 오랫동안 인정받고 증명된 해석과정, 즉 성경의 원래 의도를 밝혀내는
과정을 따를 때, 그 설교자의 해석은 성경와 일치할 수 있다.108)
본문의 목적(의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
는 준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109) 먼저 선택된 본문의 목적을 깨달은 후에야 비로
소 설교자는 심혈을 기울여 설교문을 준비할 수 있다. 이 때 그는 비로소 설교의 목
적에 따라서 자유롭게 순응하기도 하고, 자신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인간이 의사 전달
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논리적 원칙과 문법적 법칙들을 다 지키며 설교문을 작성한
다. 이렇게 되면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초적인 설교문을 작성할 준비가 다 된 것이다.
1.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춘 본문 선택
가. 메시아적 문맥을 찾는다.
그리스도를 표현한 메시아적 문맥을 찾기 전에 인간의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
기(FCF)110)를 먼저 이해해야 정확하게 메시야의 필연성을 제시할 수 있다. 타락이 발
105)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하), 556.
106)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91.
107)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81.
108) Bryan Chapell, 90.
109) Ibid.,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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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뱀을 통한 사단의 전략에 인간이 속아 넘어진 결과이다.
그 결과 죄와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성경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타락한 측면을 영적으로 완숙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111)
예를 들어서 구약의 제사에는 반드시 동물들이 희생제물이 되었고 제사장마다
반복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단번
에 죽으시므로 구원의 완전성을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설교자들이 계시에 관한 것을 많이 이야기했어도 그것을 하
나님의 구원사역과 직접 연관시키지 못했다면, 그들은 성서의 계
시를 적절하게 설명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성서는 궁
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드러내려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112)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의 독자와 어린양 사건이나 시편 22
편과 이사야 53장과 같은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사건을 여실히 보여주
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를 앎이 없이는 성경은 죽은 문자이다”라
고 하였다.113)
신약성경은 서두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
스도의 세계라”(마 1:1).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문을 열
어주는 중요한 구절이다.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마 1:18-25, 눅 3:23-38)은 동정녀에게
서 메시아가 나셨고(사 7:14) 이 사람이 바로 인간을 해방시킬 구원의 왕이요, 하나님
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
신 메시아를 기대해왔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 메시아 도래를 경험했음을 말하
고 있다.
110) FCF란 The Fallen Condition Focus의 약자로 Bryan Chapell이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
기라는 뜻으로 핵심 개념을 정의하였다. 
111)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336.
112) Ibid., 345.
113) Sidney Greidanus,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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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심으로 그의 사역의 기간과 죽음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신약의 증거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을 만나 뵙고 약속한 성령을 받음으로 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지식과 증거
할 권능을 받았다.114) 사도들은 복음 때문에 산헤드린의 억압과 구금을 전혀 두려워하
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행 5:42).”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였다(행 9:22,
17:3, 18:5, 18:28).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요, 주요, 하나님
의 아들이시라”는 주장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빌 1:21, 2:11, 17:3,
18:5, 18:28)고 고백한 것을 보면 그가 왜 그리스도만을 붙잡았는지, 그 비밀이 무엇인
지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서 지혜서를 강해하든, 신약을 강해하든
설교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은 설교
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암시해준다.115)
나. 약속과 성취를 말하고 있는 구절을 찾는다
약속이란 히브리어로 תירב(베리트) ‘쪼갠다,’ ‘자르다’라는 뜻을 가졌다. 계약은 동
맹, 연합, 계약, 연맹, 언약, 협정, 맹세란 뜻이다. 약속이란 단어 תירב(베리트)는 두 가
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속과 계약이다. 약속은 사람 위주로 되어 있고 계약은
물질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은 선물이므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약속의 의무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요, 약속의 기간은 영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곧 그리스도이다.116)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3:16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
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이다. 구약 시대에는 남자의 생식기
114) Baker, D. L., 구속사적 성경해석학, 오광만 역 (서울: 엠마오, 1989), 192.
115) Keller, Timothy, 개혁주의 설교학, 이은재 역 (서울: 나침반, 1993), 33.
116) 오병세, 구약성서 신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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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
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는 할례가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가 증거가 되었다. 하
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였고 신약에서 성취하였다.
약속의 본질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다윗의 집이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3-14). 이것은
다윗의 계보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는 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것을 말한다. 이사야
를 통해 메시아의 처녀 탄생과 신성은 여기에서 예언되었다. 이 약속은 마태복음 1:23
에서 인용되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117) 이러한 약속의 요소들은 즉 하나님, 인간,
그리고 약속의 전제 조건인 믿음과 교회의 사명을 따라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가다
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맺는 새 약속 안에서 완성되어진다.
약속의 성취는 신구약 성경의 다양성 및 통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구약에서 인
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고,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발전시켰는지 보게 된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취와 발전 또
는 특이성을 찾을 수 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중심으로 구원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신약시대는 율법을 완전히 초월한 구원사로 진행되어야 했다.118)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용서를 위한 새 약속은 예레미야 31:31-34의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
우리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이 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는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119) 옛 약속을 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새 약
속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새 약속을 한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 ‘약속을 체결한다’는 의미는 문자적으로 ‘약속을 자른다’는
것이었다. 즉 동물의 절단은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맹세를 상징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잘려진 동물처럼 약속자에게 내려질 처벌까지도 포함시켰다.
그러므로 약속이란 ‘피로 세운 약속’ 또는 ‘삶과 죽음’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창 3:15) 인간과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117) 강은중, 메시아 언약신학 (서울: 영문, 2006), 222.
118) 최영백, 인류사에 나타난 구속사 (서울: 목회갱신연구원, 2005), 243.
119) Blasing, Craig A. & Bock, Darrel L., 하나님 나라와 언약, 곽철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200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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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차원이다(엡 2:7-8).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리스도께서 마지
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내 몸이라 하시고
잔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
신 것이다(마 28:26-29, 막 14:22-25, 22:18-20). 사도 바울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마다 나를 기념하라고”(고전 11:23-25) 언급하였다.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다윗의 후손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한 것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120)
예수님 안에서 모세 언약은 성취 되었다. 옛 세대는 끝이 나고 이제 새 언약이
막을 엶으로 새 세대가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달되는 새 언약의 개시된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이 세대에 전달되다.121)
다시 말해서 모든 성경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구약성경은 예수님의 구원사적 의미를 나타내는 ‘여인의 후
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후손,’ ‘메시아’ 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이 그
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설교자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설교의 중심으로 삼
아야 한다는 말이다.
2. 청중에 초점을 맞춘 본문 선택
본문을 선택하는 두번째 단계에 있어서 청중을 분석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
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본문으로 선택을 하여도 청중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좋은
설교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청중 분석은 올바르고 정확한 것이
어야 한다. 그렇다면 청중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설교자가 첫번째로 분석할 것은 교회 내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평신도의 목회자에 대한 신뢰감 부족이
다. 존 맥스웰(John Maxwell)도 “신뢰는 리더쉽의 기초다”라고 지적하였다.122) 왜 이
런 일이 일어나는지 몇 가지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회자와 평신도와의
갈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갈등의 연속이었다고
120) Blasing Craig A. & Bock, Darrel L., 하나님 나라와 언약, 243.
121) Ibid., 288.
122) Maxwell, John C., 리더십 101, 채천석 역 (서울: 청우, 200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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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로 임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문제, 요즘 한국 교회를 뒤흔들
고 있는 문제로 담임으로 사역하던 교회의 후임자를 본인의 자녀로 청빙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로 인해 목회자의 신뢰는 물론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다. 그리고
무자격 신학교의 난립이다. 이로 인해 목회자가 대량으로 교계에 배출되었다. 이런 실
정으로 인하여 평신도가 목회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었다. 목회자가 그런 평신도 지
도자를 훈련하고 배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간접적으로는 목회자의 능력과 신
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보다 자중하고 자신을 돌아보아 교인들로
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존 맥스웰(John C. Maxwell)도 “리
더의 인격이 훌륭할 때, 그를 신뢰한다. 리더의 인격이 좋을 때, 그들의 잠재력을 이
끌어주는 리더의 능력을 믿게 된다. 신뢰는 따르는 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
고, 강력한 믿음을 증진 시킨다”고 했다.123) 목회자는 평신도와 신뢰회복을 통한 목회
지도력이 배가 되었을 때, 청중들에게 더욱 더 영향력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이다.
두 번째로 신세대 문화가 있다. 신세대란 새로운 세대, 흔히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를 말한다. 기성의 관습에 반발하여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고 개성이 뚜렷하며
자기중심적 사고 및 주장이 강한 세대를 뜻한다.124) 현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세대인
것이다. 말 그래도 새로운 세대이며, 일반적으로 10대에서 20대까지의 남녀를 칭한다.
30대부터의 중장년 남녀를 일컫는 구세대, 기성세대와 상대되는 말이다. 사전상에서는
단순히 20대 이하라고 연령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지만, 좀 더 명확히 하면, 총체적인
세계관, 주류 문화에 있어 구세대와 다른 것을 경험하는 세대를 일컫는 것이 일반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125)
신세대에게는 기존의 권위가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 설교 방
식은 지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전통적 설교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설교자들을
당황케 만든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전통적인 권위에의 순종과 전통만 강조하면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주장하며 교회를 이탈해 버릴 위험을 안고 있
123) Maxwell, John C., 리더십 101, 109.
12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125) 나무위키백과, https://namu.wiki/w/신세대
47
다. 그들은 사각지대라 할 수 있을 만큼 듣기 보다는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며, 둘
째 물질적으로 과거의 어느 때보다 풍요한 세대이다. 셋째, 개성이 강한 세대이며, 넷
째 실용 세대로서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산업화의 추진과 성공,
전통 가족 구조의 붕괴, 실용적인 학문의 붐, 교육 평준화 아래 그 영향력을 받아 자
유분방한 사고방식을 받아 자라난 세대라는 점이다.126)
국내의 한 기업에서 “신세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127)
신세대들의 대표적 특성을 정리해보면, 탈권위적, 창의적, 실리적,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것과 15분도 참지 못한다는 의미의 쿼터리즘
(Quarterism) 즉, 인내력 부족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선업견도 있
지만 여러 조사기관에서 발표한 신세대 직장관의 특성을 어느 정
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탈조직화 즉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
신세대는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는 자신의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조직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독립적
으로 일하기를 원한다. 또한 한 직장에서 인정받기 보다는 자신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다는 가치관
을 가지고 있다.
2. 기성세대에 비해 변화를 수용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성향이 크
다.
인터넷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그만큼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적응도 빠르다. 때로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
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며 여론을 형성하여 이
를 전파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개혁 의지가 부족한 조직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3. 기성세대에 비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다.
신세대들은 과거를 답습하는 기성세대들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업무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또한 납득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
해서는 언제든지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반면 자신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강한 열정을 보이기도 한다.
4.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원한다.
신세대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 원한다. 만일 의사
결정권자와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막힐 경우 이들은 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신세대와 기성세대와는 성장 배경과 가치관에서부터 현격한 차이가
126) 나필성, 신세대를 위한 설교 방법 (서울: 총신대출판부, 1996), 12-13.
127) 주간경제 11월호 (서울: LG 경제연구원, 2002),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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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인 기성세대와 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그
리 큰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신세대들은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세대로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다. 만일 이들을 놓친다면 교회의 성장은 서서히 침체 될 것이다.
신세대들은 감성을 터치하는 감각적인 설교를 원하고 요구하고 있다. 전자미디어
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미지를 통해 삶과 그 의미를 순응하도록 만든다.128) 전자
미디어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감동을 주어 그 삶을 본받아 걸어가도록 해
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신세대들에게 우리 설교의 약점을
보완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본문의 해석
1. 역사적 해석
본문의 역사적 해석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본문을 해석
해서 본문의 특유한 의도를 결정한 후에 본문의 목적 또는 저자의 특별한 목적을 발
견하려는 것이다. 역사적 해석이란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본문
을 해석하여 본문의 특유한 의도를 결정하고 본문의 목적, 저자의 특별한 목적을 발
견하는 것이다.129) 그러므로 설교자가 성경을 풀아 갈 때, 성경의 저자가 선포했던 그
역사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는 일이다.130)
역사적 본문이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선포(Proclamation of God's
acts in history)라고 할 수 있다.131) 그러므로 역사적 본문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있어서 역사적 선포가 포함된다.
일단 설교 본문이 선정되면, 그 본문은 총체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그 모든
차원을 올바르게 다루어야 한다. 이 총체적 해석에서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 문법적
-역사적(grammatico-hostorical) 방법에서 다루는 것보다 더 많은 차원들을 다뤄야 한
128) Lundblad, Barbara K., “움직임이 있는 이미지식의 설교,” Ronald J. Allen, 34가지 방법
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4), 173.
129) Stott, John R. W., 성경연구입문, 최낙재 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1975), 216.
130)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19.
131) Ibid.,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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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32) 그래서 홀버다(B. Holwerda)는 역사적 해석을 종합적(총체적) 해석이라고 한
다.
성경 본문을 해석하려는 사람은 그 본문을 기록한 저자가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의미하려고 하였는지를 밝히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밝히려는 가장 좋은 길이 문법적-역사적 방법을 통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
다.133) 그래서 해석의 주된 목적은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정확히 포착하는데 있다.134)
다니엘 바우만(J. Baumann)은 주석에서의 목표는 가능한 한 완전히 객관적이 되
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한 “주석에서의 객관성은 생활이 거룩해야 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설교자가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상이다. 자기의 개인적 전제들은
언제라도 본문에 의해 바로 잡아져야 한다. 자기 자신의 설교적 책략을 위해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된다”135)고 단언하였다. 그래서 신학은 설교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해 성경의 언어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136)
본문 해석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경 언어의 문법적 분석과 본문의 삶의 자리
(Sitz im Leben)에 대한 연구를 볼 수 있다. 제 1 단계 연구로써, 성경의 문법적 분석
은 언어가 인간의 의사소통의 주된 수단이며, 언어란 시대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
경 본문의 저자와 독자 간의 독특한 의사 전달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하다.137)
이 일차적 연구에 대한 과정을 정장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어진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찾기 위하여 원어 성서와,
각각 달리 번역된 여러 권의 성서를 내 앞에 펼쳐 놓는다. 그리고
원어사전을 비롯하여 성구 대사전, 성서 사전, 본문을 문법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들을 펴놓고 그 본문을 나의 말로 쓴다. 그리고 누
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전후 관계와 시대적인 상황들을 비롯하여 중심된 단어
와 구절들을 세밀히 연구 분석한다.138)
132)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하), 557-558.
133)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133.
134) 정장복, 설교학 서설, 94.
135) 정장복, 현대설교학 입문, 135.
136) Anderson, Kenton C., 설교자의 선택, 이웅조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8), 108.
137) 정장복, 설교학 서설, 94.
138) Ibi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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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성경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
요하다. 본문이 의도하는 근본적인 의미와 그 배경을 고찰한 후에, 본문이 지금 여기
의 역사 속에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가리켜 강해 또는 주해(Exposition)라고 한다.139)
다니엘 바우만(Daniel Baumann)은 좀 더 요약하여 “주해는 본문에 담겨 있는 뜻
을 찾아내는 작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140) 바로 이 작업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해
석하는 방법인 것이다. 정장복 교수는 설교자가 메시지를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을 계시하고 계시는가? 나 자신과
나의 양들은 어느 지점에 서서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만남을 이룰
것인가? 본문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발견하고, 거기에 나타난 하나
님 앞에 설교자 자신과 그 회중들을 비추어 보고 거기에서 설교자
가 먼저 말씀의 화신이 되는 감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이것
은 훌륭한 주해의 결실이다.141)
복음서에서 삶의 정황이란 복음서 저자의 정황이므로,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복음
서들이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자는 자신이 복음서 저자의 눈을 통해서 기록자의 삶의
정황에서 사건과 말씀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142)
복음서의 역사적 해석에서 겪는 어려움은, 설교자가 두 개(자기 자신의 지평 이
외에)의 역사적 지평 즉 역사적 예수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과 복음서 기록자의
삶의 정황을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설교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황이란 예수님의 정
황과 복음서 기록자들의 정황이다. 이 두 가지 정황을 놓고 자신이 주해할 때 어떤
지평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143)
따라서 해석자는 각각의 구절들에서 그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배경
과 일치되는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144) 어떤 해석이 본문이 의도한 의미로 받아들여지
139) 정장복, 설교학 서설, 96.
140)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135.
141) 정장복, 97.
142)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하), 555-556.
143) Ibid., 563.
144) Klein, William W., 성경해석학 총론, 류호영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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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그 해석은 본래의 상황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지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자의 목표는 본문의 모든 역사적 단계들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는 것이다. 물
론 이것은 평생이 걸리는 어려운 작업이다.145)
역사적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클라우니는 설교자가 먼저 본문과 성경
전체의 시대 구분과 관련시킬 것을 주장한다. 즉 본문을 신학적 시계(theological
horizon)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다.
창조부터 타락까지의 에덴시대, 타락부터 홍수까지 노아홍수 이전
시대, 노아홍수부터 아브라함의 소명까지의 노아시대, 아브라함부
터 모세까지의 족장시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하나님의 신
정통 시대, 이 같은 큰 구분을 기초로 더 작은 부분까지 세분한다.
성서 안의 각 사건들은 성서 계시의 큰 시대 구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시대 구분 속에 있으므로 설교자는 먼저 본문의 배경
가운데 보다 가까운 시계(horizon)을 찾고 그 다음에 그보다 넓은
시대적 구조에 연관시켜야 한다고 했다.146)
이러한 방법은 문맥적 해석(contextual interpretation)의 원리를 시대적 차원에서
적용한 방법이다. 역사적 해석은 본문의 메시지를 상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
라, 본문이 처음에 계시하고 약속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졌
던 그 맥락 안에서 본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147)
클라우니는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엘리사가 나아만을 치유한 사건은 신정왕국이
라는 넓은 차원에서 먼저 생각한 후에 엘리사의 사역의 특수한 배경도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은 열방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이
심판당하는 것과 그로 말미암아 이방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예언적 주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148)
성경의 여러 저자의 의도는 다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설교
자는 저자가 선포했던 그 역사적 상황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가 오늘날의 교
회 회중과 성경 저자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어 과거에만 역사한 이야기가 아닌 바로
145) Long, Thomas G., 증언하는 설교, 이우제·황의무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134.
146) Clowney, Edmund P., 설교와 성경신학, 95.
147) Ibid., 255.
148) Ibid.,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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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역사하는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다.
2. 유기적 해석
유기적 해석은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해석 원리로서 성경 본문의 맥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설교자는 설교 본문 중에서 고립된 단어만을 고집할 수 없고 그 본문을
전후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논리적 결론은 유기적 해석에 있는
것이다.
구원사의 통일성을 위해 각 본문은 반드시 유기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것은
각 본문은 보다 큰 주제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49)
그레이다누스는 유기적 해석의 개념을 단편적(Fragmentary) 해석과 대조시켜 설
명하였다.150) 단편적 해석은 성경을 여러 가지 요소들의 집합체로 보고 있으나 구원사
적 입장은 단일한 입장으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
“성서를 읽되 흩어진 조각들과 책들을 수집한 것으로 읽지 않고, 통일체로 곧 그리스
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하나의 책으로 읽는다.”151) 그러므로 어떤 본문
을 보든지 그것을 하나의 단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큰 흐름 속에 있는 사건이
다.
구원사를 통일적인 하나로 보는 이 단일성의 원리는 성경 본문의 해석과 설교에
있어서 유기적인 방법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구약의 계시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지나쳐 버려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통일성과 연속성이 있으므로 신·
구약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계시의 완성을 향한 시대적 점진성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인 것에, 잠정
적인 것이 궁극적인 것에, 옛 것이 새로운 것에 종속되어 있다.152)
유기적 해석은 한 마디로 특정 본문을 전체와의 관련 아래서 해석하는 것이며,
이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해석의 준거들은 본문의 신학적 지평(theological horizon)
149)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44.
150)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62-63.
151) 정창균, 45.
152) Greidanus, Sidney,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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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구속사의 전체 구조(whole structure), 그리고 하나님의 전체 계시와의 관계이
다.153)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에 위대한 유기적 해석을 하게하고, 통일과 조
화를 이루도록 한다.
3. 그리스도 중심의 본문 해석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은 “예수님은 누구이
며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으며, 왜 보내셨는가를 이해하
기 위해 각각의 성경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알아내는 것”이라고 한다.154) 즉 그
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첫째, “성령
은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둘째,
“성령은 본문 말씀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본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
는가?”라는 것이다.155) 즉 본문에서 먼저 성령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타락한 상황에 초
점(FCF: The Fallen Condition Focus)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러한 상태에 대한 하나
님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해석 방법으로 제시하였다.156)
이러한 성경해석의 방법은 신·구약 성경의 특정 본문에서 인간의 다양한 타락 상태를
드러내고, 또한 타락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드
러내고자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구속
사 차원에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미지를 신약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방법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가 제시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해석
방법은 신약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시된 구속사를 성취하신 분으로서,
이를 구약성경에 비추어 구약의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자 하는 성경해석 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본문을 크게 3가지의 차원에서 해석하라고
153)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45.
154)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렇게 하라, 22-23.
155) Ibid., 26-30.
156)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37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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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정경적으로 해석하는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지, 그
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157)
정경적 해석이란 성경 본문을 단지 본문이 속해 있는 특정 성경, 또는 특정 사건
의 범위 내에서만 보고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
을 의미한다.158)
구속사적 해석이란 본문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새 창조에 이르
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맥락이 본문의 현대적 중요성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설교 본문을 창세기 17:9-14을 가지고 설교 할
때,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가
될 것이다. 단지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설교한다면 오늘날도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교
설교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차원에서 이 본문을 정경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
하여 기독교적 설교가 되게 하려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폐
지되었고(행 15장), 세례가 새 언약의 표징으로 대체 되었으며(골 2:11-12), 더욱이 이
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음
(마 28:19)을 설교해야 할 것이다.159)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이란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드러내는지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17-20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본문을 정경적 해석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보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한 모형(히 7:17)으로 보여주고 있
다.160) 따라서 창세기 14:17-20의 본문을 기반으로 설교한다면, 그리스도의 모형론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해서 성경 본문을 그리스도에게 비추면 무
엇이 드러나는지, 또는 본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을 드러내는지를 분석해야 한
다. 즉,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 방법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그레이다누스는 구약의 본문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기 위
157)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41-342.
158) Ibid., 341.
159) Ibid., 342.
160) 한광수, 모형론을 통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201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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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으로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유비, 통시적 주제, 관련구절들, 대조
등 일곱 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61)
가. 그리스도 중심의 일곱 가지 성경해석 방법
(1) 점진적 구속사의 방법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다시 크게 창
조(창1-2장), 타락(창3장), 구속(창3장-계20장), 새 창조(계21-22장)로 구성된다. 구속
은 다시 구약시대의 구속(창3장-말4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마1장-계20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성경 전체 1,189장 가운데 창조(창1-2장), 새 창조(계21-22
장) 부분인 4개의 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구속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진적 구속사의 방법은 성경의 특정 본문을 설교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그
본문은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
해 나가셨는지, 정경적 해석의 차원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7장을 본문으로 하여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설교할 때, 크게 3가지 형태로 설교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역사, 둘째 민족의 역사, 셋째 구속사로 구성해 볼 수 있다. 설
교자가 만일 다윗의 개인의 역사를 설교하고자 한다면,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역사로서 다윗의 용기를 모델로 적용하여 담대함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의 역사로 설교하고자 한다면,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은밀히 기름부음
받은 왕으로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역사로 위대
한 왕적 모델을 적용하여 지도자의 리더쉽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구속사로 설교하고자 한다면, 즉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
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정경적 해석으로 설교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윗
은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볼 수
있다. 사무엘상 17:45-47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과 대결 직전에 대적을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선포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
161) Greidanus, Sidney, 전도서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전의우 역 (경기: 여수룬,
2012),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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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한다. 따
라서 위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을 사용하
여 대적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주제를 이제 정경적 해석으로 나아가 구속사적 문맥으로 연결해보면,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어 사탄을 이기신
구속사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이
처럼 개인의 역사로 이해하는 설교는 최저 수준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로 이해하
는데까지 나아가는 설교는 중간 수준, 그리고 구속사까지 이어지는 설교를 최고 수준
의 설교라고 한다.162)
(2) 약속-성취의 방법
에드문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예수 그리
스도라고 한다. 또한 성경의 일관된 구조는 구속사적 구조라고 한다.163) 따라서 구약
의 메시지와 구조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는 구속사적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때,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 계시로서 성취된 것을 보인다면, 그 구
약의 메시지는 신학적인 깊이가 보다 심도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
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창
12:1-3)에서부터 보거나, 심지어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까지 소급하여 보는 견해
도 있다.164) 즉 약속-성취의 관점은 구약의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약속-성취의 해석 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하나의 약속(또는 예언)이 하나
이상의 성취가 가능한가? 즉, 점진적 또는 다중적 성취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 그
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이미 점진적 구속사에서 말한 것
162)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50-351.
163) Clowney, Edmund P., 설교와 성경 신학, 류근상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3), 69.
164) Goldsworthy, Graeme,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김영철 역 (서울: 성서유니온, 200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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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점진적 또는 다중적 성취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칼빈의 사상에서도 구약과 신약
을 구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약속과 성취의 구별이라고 한다. 또한 구약의 약속
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은혜(성취)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더 큰 소망(점진
적 성취) 안에서 은혜의 기쁨이 감추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다.165) 즉 구약의 약속(예
언)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견지에서 점진적으로 채워(성취)질수 있으며, 결국 완전히
채워(성취)지기까지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그리스도 안
에서 성취로 나아가고, 다시 구약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
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는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지, 아니면 장차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
약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신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또는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 그리고 장차 성취될 것을 중심으로 정경적 해석의 차원
에서 구약의 약속을 역으로 추적하는 것, 즉 약속-성취의 방법으로서 그리스도 중심
의 설교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하나님의 일들을 신약성경의
관점에서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핵심은 구약에서 신약
으로 줄을 그어 연결하는데 있지 않고, 반대로 신약 계시의 충만함으로부터 구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166)
이제 약속-성취의 방법으로 설교를 분석하는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한다. 이사야
7:11-17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본문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징조”는 주전 732년 당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국에 위협을 받고 있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예언)이었다. 즉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로
당시 아하스 시대, 어느 시점에 성취되었을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임마누엘은 그리
스도가 세상에 오실 때 또 다른 성취임을 알 수 있다(마 1:22-23). 그리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주제는 정경적 해석의 차원에서 보면 장차 계
속될 성취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그들
165) Vangemeren, Willem A., 구원계시의 발전사 1, 안병호·김의원 공역 (서울: 기독대학인회
출판사, 2002), 23.
166) Greidanus, Sidney, 성경해석과 성경적 설교, 김영철 역 (서울: 여수룬, 2012), 22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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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곁을 떠날 것을 예고하신다.
그러나 이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
하신다(요 16:5-13).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성령을 약속하신
다(행 1:3-5). 즉 자신을 대신하여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약속하신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성취된다(행 2:4).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새 창조로 이어진다. 즉 종말의 심판 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성취가 아직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계 21:3).167)
이처럼 약속-성취의 방법으로 본문을 해석하고 설교한다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미래
에 대한 좋은 소망을 목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 한국교회의 기독
교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확립 또는 회복하는데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이다.
(3) 모형론의 방법
모형론은 성경에 들어난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행위의 축을 따라 구체적인 유비
(類比)를 발견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즉 해석자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본문을 해석하
여 그것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연결하는 알레고리적 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
다. 또한 모형론은 약속-성취의 방법과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약속들은 일반적으로
구두적으로 하는 말인데 비하여, 모형은 인물, 사건, 제도 등에서 발견된다. 또한 약속
은 반드시 미래적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데 비하여, 모형론은 반대로 신약의 실체적
성취(원형)에서 과거의 모형으로 나아간다.168) 따라서 모형들은 레온하르트 고펠트
(Leonhard Goppelt)가 정의한 것처럼 신약의 구속사 속에서 드러난 실재들과 일치하
는 모델들이나 예시들을 신적으로 확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구약의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인 것이다.169) 이는 구속사의 차원에서 신약에 성취된 실재들에 비추어 일치하
는 구약의 인물들, 제도들, 사건들이 모형으로서 제한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167)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56-357.
168) Ibid., 370.
169) Goppelt, Leonhard, Typos,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Grand Rapids: Eerdmans, 198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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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정의는 구속사 차원에서 신약에 존재하지 않는 실체와 연결의 줄을 긋지 않
고, 구약의 모든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모형론을 적용하는 알레고리적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충실한 종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것을 모형론적으로 해석하여 아브라함을 자
기의 아들 즉, 이삭(그리스도의 모형)의 신부(교회의 모형)를 구하기 위해 자기의 종
(예언의 말씀)을 보내는 성부로 표현한다.170) 그러나 여기서 종을 예언의 말씀으로 모
형화한 것은 신약의 실재에서 보여준 종의 속성과 부합되지 않는다. 즉 종의 모형이
신약에서는 예언의 말씀과 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알레고리적 해석은
모형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이러한 알레고리적 거짓 모형의 오류를 범하
지 않고 참 모형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형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야 한다고 말
하고 있다. 첫째, 참된 모형은 역사적이라는 것이다. 즉 역사적 사실들인 인물들, 사건
들, 제도들만이 모형론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들이라는 것이다. 안디옥 학파는 역사적
특징을 모형론과 알레고리적 해석을 구별하는데 사용했다.171)
둘째, 참된 모형은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
루어 가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사용하신 인물들, 사건들, 제도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는 사건은 모형론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참된 모형은 그 원형과 의미심장한 유비를 보여준다. 이는 세부사항 여러
가지의 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방법들과 구조의 일치점이 있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참된 모형은 원형을 확대 또는 상승하게 해준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41-42에서 대적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자
신의 부활사건(원형)을, 3일간 물고기 배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의 사건(모형)과 대
조하심으로써 모형의 불완전한 특성을 보다 분명히 하신다. 또한 “요나보다 더 크신
170) Sheridan, Mark, 교부들의 성경주해, 구약성경 Ⅱ, 이혜정 역 (서울: 분도출판사, 2016),
229-230.
171)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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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심으로써, 모형에 대한 점진적 확대로 나아감을 보여준다.
다섯째, 구약의 상징 또는 모형이 그리스도께 옮겨 그 의미가 점진적 확대로 나
아갈 때, 상징적 의미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구약 본문으로 속죄
(대속) 제물에 대한 흠 없는 제물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그 의미를 최선의 것을 드리
라는 신약의 요구를 연결시키기 보다는, 동일한 의미 즉, 속죄 제물의 의미로서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벧전 1:19)의 모형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본문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형을 설교하지 말고, 그리스도 자체를 설교
해야 한다. 즉 모형론적 방법을 이용한 설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고 전적
으로 따르게 하는데 있기 때문이다.172)
(4) 유추의 방법
구속사의 큰 틀에서 볼 때, 구약의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연속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된다. 따라서 구속사에서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추적 위치는 설교자들에
게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기 위해 유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유추가 가능하
다는 것이다. 즉 유추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사의 통일성과 신구약의 연속성에 근거
하여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무엇을 하시며, 이스라
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또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하여,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하시며,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설교자는 연속성 또는 유사성의 차원에서 유추가 가능하다. 하
나의 예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길을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기둥
으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출 13:21-22), 하나
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마 28:18-20)는
172) Stott, John R. W., 현대교회와 설교: 성경적 강해설교와 현대인의 삶, 정성구 역 (서울:
반석문화사, 1985),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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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다.173)
유추에서도 주의할 점은 구약의 본문의 세부 사항에서 찾지 말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된 중심적 메시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형론에서 이미 논한 바와 같이 설교자들은 때때로 성막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할
때,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기구들에서 신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추하려고 한
다. 물론 신약에 비추어 유추가 가능한 것들도 있다. 하나의 예로 분향단의 향의 경우
신약에 비추어 교인들의 기도를 유추할 수 있다.174)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드러
나는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하여 유추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알레고리 해석의 오
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5) 통시적 주제들의 방법
지금까지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유추 등의 방법론이 구속사와 관련
하여 본문 해석에 있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제 통시적 주제
들, 신약 관련구절 사용, 대조 등, 향후 논의할 방법론들은 계시사(History of
Revelation)와 보다 관련이 있다. 계시사란 하나님의 선포(Kerygma)의 역사, 즉 구속
사의 각 단계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들이다. 이러한 선포는 구속
사의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또는 뜻
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 초점을 가지고 있다.175)
또한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구약에서 신약으로 통시적인 추적을 위해서는 성경
신학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은 구속사의 내용적 통일성과 시대적 구조를 모
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계시와 함께 유기
적인 점진성을 가지고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176) 따라서 계시사 역시,
구속사와 같이 점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들을 신약의 빛에 비추어 점진적 확장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신약이 발전시킨 여러 주제들 가운데 특히
173)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82-384.
174) 요한계시록 5:8 “...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한
요한계시록 8:3-4에서도 향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175)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53.
176) Clowney, Edmund P., 설교와 성경신학,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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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주제와 제사의 주제를 강조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인격, 사역, 가르침으로 인
도하는 주요한 구약의 주제들은 하나님의 나라, 섭리, 언약, 임재, 사랑, 은혜, 공의, 구
속, 함께 하심, 그리고 율법과 제사 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중보자,
여호와의 날 등 수없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란 주제를 구약에서 신약으로 추적해보면, 구약에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출 13:21-22). 이 주제는 신약에
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마
28:20), 또한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지상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계 21:3).
(6) 관련 구절들 사용의 방법
때때로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 구약의 관
련 구절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구약의 구절들을 사용한 신약 저자들의 논증을 따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21장을 본문으로 사라와 하갈의 갈등 사건을
설교하고자 할 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교인들에게 그리스
도 안에 머물 것을 권유하기 위하여 사라와 하갈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바울의
논증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처럼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고자 할 때, 신약의 관련 구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신약의 저자가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등 구속사
와 관련하여 논증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상황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메시지를 전
하면서 그 논리를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경우이다.177) 따라서 구약의 본
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신약의 관련 구절들이라고 해서 의심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
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유추의 방법에서 관련 구절들
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알레고리적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음으로 설교자
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즉 모형론 경우에는 신약의 원형에
비추어 구약의 관련 구절이 모형을 드러내지만, 유추의 경우에는 구약의 본문에 대한
신약의 관련 구절이 항상 바르게 연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177)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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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통시
적 주제들의 차원에서 구속사를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관련 구절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역으로 구약의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 설교에서 신약의 관련 구절들의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1절의 말씀은 신약의 관련 구절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마가복음 15장 34절과 연결된다. 또한 시편 31
편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말씀은 신약
의 관련 구절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는 누가복음 23장 46
절과 연결된다. 또한 이사야 53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은 신약의 관련 구절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
음을 얻었나니”라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연결된다.
이처럼 내용이 일치하는 신약의 관련 구절도 있지만, 직접적인 인용이 없는 경우
에는 가장 유사한 관련 구절들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인유’178)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창 22:1). 이 이야기에 대한
신약의 가장 유사한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유는 설교자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믿
음을 강조하기 보다는, 구속사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를 인류의 속죄 제물로 주실 것을 보여주는 구속사적 설교로 인도해 준다. 그러나 인
유는 유추의 방법과 유사하여 잘못된 알레고리적 해석으로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7) 대조의 방법
구속사와 계시사의 점진성은 약속-성취의 차원에서는 하나의 약속에 대하여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 확장 또는 다중적 성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점진성은 때로는 구약 메시지의 의미가 신약에서는 대조
178)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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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12-14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집안
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한다. 또한 후손이 태어나도 반드시 할례를 실시하라고
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약속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신다.
만일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자가 오늘날 설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인
들에게 할례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하여 신약은 점진성의 차원에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로마서 3:30은 “할례자도 믿음
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
니라”고 하여, 이제는 할례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말하
고 있다. 심지어 “할례를 받지 말라”고도 한다(고전 7:18). 이는 신약에서 할례가 폐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즉 육체의 할례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마음의 할례를, 신약에서
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할례는 육체의 할례에서 신약의 할
례는 마음의 할례로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롬 2:29). 이처럼 구약과
신약의 대조가 너무 극단적 경우에는, 역으로 신약의 메시지를 설교의 본문으로 하고
구약의 메시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로서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179)
대조의 방법에서 주의할 점은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구약과
신약의 대조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대조는 구약
의 내용을 폐지 또는 제한하는 역할 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 시대에 폐지되었다. 십계명 가운데 하나인 안식일 준수는 유대인들에
게 절대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안식일의 폐지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없다
면, 이는 단순히 구약시대의 절기 가운데 하나가 폐지된 것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면 안식일의 폐지 이유와 그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하게
된 이유를 제시하게 된다.180)
179)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96.
180) 구약에서 안식일의 규정은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이며, 참 안식의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즉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안식을 얻을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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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의 방법에 대하여는 바울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를 논하는 부분에서 구
약의 율법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그의 저서들
을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181) 이처럼 대조의 방법이 그리스도를 논증하는 곳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 방법이 그리스도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거나, 그 의미를 보다 부각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182)
지금까지 그리스도 중심의 본문해석 방법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에 의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서는 먼저 성경본문을 크게 세 가지의 차원에서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한다.
즉 설교자가 설교문 안에서 본문을 정경적으로 해석하는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본문을 그리스도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그리스도 중심적 설
교에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세분화된 해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 중
심의 설교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본문 해석의 방법으로 점진적 구속사, 약속-성취,
모형론, 유추 통시적 주제들, 관련 구절들, 대조, 등 일곱 가지 세분화된 방법을 제시
하였다. 이 방법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하나 또는 그 이상
의 방법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중복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
에 있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비록 완전하게 되지 않는다 해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무한히 노력하는 가운데 지속적
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이다.183) 왜냐하면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사적 해석과 설교는 기
독교인들을 회심시킬 뿐만 아니라,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184)
라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 참 안식을 주시는 안
식일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간의 첫날 모여 예배
드리기를 시작했다(골 2:16-17, 마 12:8, 행 20:7, 고전 16:2).
181) 율법과 의(롬 3:20-21), 율법과 믿음(롬 3:28, 갈 2:16: 3:2,5,12,23: 빌 3:9), 율법과 영(롬
7:6), 율법과 죄(롬 8:3), 율법과 대속(갈 4:5), 율법과 성령(갈 5:18) 등, 바울은 구약의 율
법에 대하여 신약의 그의 기록에서 대조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182) Robinson, Haddon. & Larson, Craig Brian., 성경적인 준비와 전달, 주승중 외 역 (서
울: 두란노서원, 2007), 182.
183) Campbell, Charles L., 프리칭 예수, 이승진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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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오늘날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따라가면서 정체성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이 시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다. 왜냐하면 그리
스도 중심의 설교는 기독교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
라가는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185)
제 3 절 본문의 적용
본문의 적용은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먼저 설교에 있어서 적
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에
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다. 그 단어를 일반화시켜 표현하면, ‘말씀’과 ‘청
중’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설교에서 적용이란 두 단어가 핵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적용이란,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연결시키는 단계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적용이란 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라는 부분이다. 이 ‘우
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청중의 적용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실 적용의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설교자 자신’이다. 그리고 ‘청중’은 두 번째 대상이 된다. 말씀의 적
용의 대상에서 결코 설교자 자신이 제외되어서는 안된다.186) 적용은 설교자가 청중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 설득시켜 반응하도록 하는 과정이지만, 설교자는 이러한 설
득과 응답의 대상을 청중으로만 국한해서는 안된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바
로 자기 자신에게 먼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잊은 설교자는 청중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충고와
훈계와 권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 추가되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라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
록되지 않은 것을 말하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하는 설교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적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적용이 아닌지 알아야 한다. 데이
비드 비어만(David Veerman)은 적용이 아닌 것을 말하며 모든 설교자에게 좋은 통찰
력을 제공한다.187) 첫째, 적용은 부가적인 정보, 즉 단순히 더 많은 사실을 주는 것이
184) 박성환, 성경의 문학형식과 설교, 개혁신학 25, (서울: 개혁신학회, 2014), 144-145.
185) Campbell, Charles L., 188.
186)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 (서울: 홍성사, 2001),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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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실제적으로 설교 속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실들은 또 다른 정보에 불과한
것이다. 둘째, 적용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다. 단순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이해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의미하는 것까지 잘 이해해야 한다. 셋째, 본문을 적용하는 것
은 단순한 연결하기가 아니다. 단순히 두 세계의 다리를 놓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와 도전이 필요한
것이다.
설교에서 적용은 설교자가 회중 개개인들이 메시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의 초점을 개개인에게 맞추는 수사적 과정이다.188) 적용은 설교
의 요점이 오늘날의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설교를 듣는 이들과 무슨 관계가 있
는지 보여주는 것이다.189)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적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스펄젼은 “적용이 시작되는 그 곳에서 설교도 시작된다”고 하였
다.190) 칼빈도 성경의 해석과 적용은 참된 설교의 두 성분이라고 말하면서 설교란 성
경 메시지만을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본문을 설명한 뒤 항상
거기에 대한 실천적 내용이 내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191) 이
렇듯 말씀이 현대인들에게 적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발탄 같은 메시지가 되기 쉽
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설교자에게 돌아온다.192)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에 근거한 적용을 해야 한다. 설교자는 자신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한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른 적용이 필수적인
것이다.193) 이렇듯 적용의 목적은 청중에게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청중의 변화는 곧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기도 하다.194) 이터(J. W. Etter)는 “적
용이 없는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마치 그의 환자에게 일반적인 건강에 대한 강의만
187) Robinson, Haddon & Larson, Craig Bria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전의우 역 (서울:
두란노, 2006), 423-424.
188) James Braga, 설교 준비, 김지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245.
189) Lloyd-Jones, D. M.,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8), 318.
190)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344.
191) 박건택, 칼빈의 설교학 (서울: 나비출판사, 1990), 69-70.
192)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122.
193) William Black, 강해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편집부 역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79.
194)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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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처방전을 지어주기를 잊어버린 의사와 같다”195)고 비유적으로 설교에 있어 적
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교는 ‘그때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본문을 ‘여기 그리고 지금’의 청중에게 연
결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청중을 본문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요, 본
문을 청중의 구체적인 삶 속에 관여시키는 것이다.196)
올바르게 사용만 된다면 적용은 성경이 한 개인의 일상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적용은 기독교 계시의 가르침을 한 개인의 삶에 적절하게 연결시
켜 준다.197) 본문과 청중이 구체적인 접촉을 갖게 하는 것은 청중의 변화를 이끌기 위
함이다. 청중의 변화가 적용의 목적인 것이다.198) 실질적으로 설교가 회중에게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적용이 없을 때에 그 설교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적
용이 시작될 때 설교가 시작된다고 말할 정도로 적용의 비중은 현대 설교학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199) 적용은 신학이나 주석이 아니며 신학적 주석도 아니다. 신학과 주
석은 적용을 위한 기초이지 적용 자체는 아니다.200)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단순한 성경 해석이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기 마음속을 살피게 하여 역사의 구원자인 그리스
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설교가 충실한 석의와 주의 깊은 설명을 다했
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복음을 가볍게 다룬다면 성경적 설교라 할 수
없다.
설교란 설교자를 통해서 증거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을 의도한다.201) 설교자
가 설교하는 목적은 본문의 목적을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성
경 본문의 중심 목적을 찾고 그 원리를 우리 시대의 말로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그것
을 적용해야 한다.202)
설교자는 끝을 맺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강력한 문장으로 하는 것이 좋다. 마치
195)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 요단출판사, 1993), 109.
196)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54.
197) James Braga, 설교 준비, 245.
198) 정창균, 54.
199)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개론, 122.
200)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344-345.
201) D. M. Lloyd-Jones, 목사와 설교, 289.
202) William Black, 강해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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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인상적인 첫 문장을 가져와야 하듯, 결론 역시 강력한 문장을 가져야 한다. 보
통 이 문장은 설교자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203) 직접적으로 각 개인에게 말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당신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다.”
“당신은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안되는 기독교인이다.” “당신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므
로 이웃 사랑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204)
성경 신학의 본문 접근의 근본 원리는 구원사적 접근이며, 이것은 곧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의 원리는 예수님 자신
에 의해서 이미 천명된 것이기도 하다(요 5:39).205)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적용문제는 이렇다. 설교자가 어떤 본문과 주제를 갖
고 설교를 할지라도 그 적용이 되는 부분이 설교자의 주장이나 그 시기의 주제에 따
른 결론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청중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서 해답
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결론은 일반 설교의 결론과 다르다. 일반 설교에서
는 대부분 요점의 반복 삶의 적용, 권면, 격려, 권유나 부름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결론은 지금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으로 그리
스도에게 접목시켜야 한다. 다양한 청중이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에 대
한 대답은 오직 한가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이점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설
교의 절정인 적용 요소의 핵심인 것이다.
203) Jones, Ilion T., 247.
204) Baumann, Daniel J. 현대설교학 입문, 352.
205)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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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평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 평가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구원사
적 설교라고 해서 완벽한 설교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성경적으로 충실하며
완벽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 보완할 점들을 찾기 위해서이다. 먼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볼 것이고 다음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모범적 설교의 기능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좋은지를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장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적 해석원리를 바탕으로 한 성경적 설교의 한 유형
이다.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장점으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통해 선포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설교는 쓰여진 성경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러
므로 설교자는 말씀의 대언자이며 말씀의 심부름꾼이며 말씀의 종이어야 한다. 오늘
날 설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본래 전하시고자 하
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206) 이는 설교자가 비성경 본문적
설교207)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
206) 이광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예표론적 설교, 목원대학교 논문집 42호 (대전: 목
원대학교출판부, 2003), 32.
207) 비성경 본문적 설교는 몇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설교자의 설교 정의에 대한 이
해 부족이다. 설교자는 자기가 설교에 대해 이해한 기초 위에서 설교하게 된다. 둘째, 성경
의 능력에 대한 확신성 부족이다. 설교자는 고의적이거나 관심부족이거나 언어적 유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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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8)
둘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강조하면서 그 중심이 그리스
도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구원사적 메시지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설교의 요청에 충실하다.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은 구속사적 설교가 이 시대의 절실한 요청이
되는 이유로 충분하다.
셋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모범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는 점이다. 성경
에 나오는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들을 근거 없이 윤리적 모범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
하고 지적한 것은 큰 공로이다. 이는 구원사적 설교가 1930년대 화란에서 대두된 가
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하다. 이 논쟁을 통해서 구원사적 설교가 구체적인 이슈
로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했다.209)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논쟁은 아쉽게도 역사 속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다. 화란
개혁교회라는 한 교단에 국한되었던 논쟁인 터라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
지는 못했던 것이다. 심지어 화란에서 조차도 오늘날에는 이러한 논쟁이 잊혀졌을 정
도이다.210)
넷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 본문의 주제와 메시지에 충실하기를 염원하
는 본문 중심의 주제 설교의 원리를 갖고 있는 점이 장점이다. 본문에 충실하다는 원
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갖는 핵심요소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주
장하는 자들은 오직 성경, 성경 전부의 정신에 충실한 개혁주의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보면서도 본문에 충실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강해설교를 사모하는 한국교회 강단에 더욱 적합하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는 오히려 구원사라는 주제로 접근함으로써, 강해설교의 약한 부분 즉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부분에 힘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성경의 핵심주제들을 계속 접하도록 하여
성경을 균형 있게 다루게 할 것이다.
재치와 역량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다. 이는 성경의 온전한 능력을 무시하고 설교에서 성
서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셋째,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한 관심부족이다. 이것은 성
서에 대한 목회적 접근의 문제로써 설교 전에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208) 이광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예표론적 설교, 32-33.
209)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40.
210)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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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세속화되는 교회에 종말론적 시각을 갖게 하여 교회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각성케 하는 장점이 있다. 이념적 논쟁이 사라지고 세속화 되어버린 20세기 말에
구원의 완성인 종말과 내세를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교회를 새
롭게 정화시킨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역사의식과 신전의식을 갖게 하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비성경적 설교인 신비주의, 기복주의,
경험주의, 주관주의 등의 영향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
여섯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설교자 중심의 설교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 보다 자
신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마치 은혜와 복을 베푸는 능력이 있는 듯이 보이면서 회
중을 장악하려는 비성경적 설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는 본문의 내용보다 설교자의 사상과 경험을 앞세우는 시도를 넘어설 수 있다. 그래
서 하나님보다 설교자가 설교주체가 되는 약점을 극복해 준다.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
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또한 설교자가 자기 정체성이 왜곡된 설교
를 할 가능성을 극복하고, 인간의 견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돕는다.211)
설교에서 설교자의 학식이나 지혜 그리고 유창한 언변을 자랑하려는 것은 하나
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로 이와 같은 점을 방지해 준다. 설교자는 다만 하나님의
대언자이며 나팔이며 입에 불과하다.212)
일곱째,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장점은 회중이 설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준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 성경의 본문 내용보다 자신의 신앙사상과 경험 언어유희로 포장한다든지 설
교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없이 단지 선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설교는 반드
시 화육적213)이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설교는 예수님께서
211) 이광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예표론적 설교, 목원대학교 논문집 42호 (대전: 목
원대학교출판부, 2003), 34.
212) 정창균 외, 한국교회 설교사역의 현주소를 진단한다, 목회와 신학 145호, (서울: 두란노,
2001), 75-76.
213) 설교를 통한 말씀의 화육적 사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듯이, 설교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의
하나 됨과 연합을 이루어 삶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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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육신이 되셨듯이,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회중의 전인격에 스며들
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214)
이 화육적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가 성경 본문이 인간 구원을 위해 기록되어졌
다는 성경의 기록목적과 성경 본문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과 부
활을 통한 인간 구원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성찰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중심 설교의 장점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본문 말씀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설교, 설교자 중심의 설교를 극복하
고, 화육적 설교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회중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을 것이며 교
회는 성숙함과 역동성 있는 교회로 변화하여 강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215)
제 2 절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적용의 어려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설교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스킬
더는 “성경을 읽되 흩어진 조각들과 책들을 수집한 것으로 읽지 않고 통일체로 곧 예
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계시라는 하나의 책으로 읽는다. 성경에서 그들
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림자에서 실체로, 희미한 빛에서 보다 밝은 빛으로, 예언에
서 성취로, 모형에서 원형으로, 이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로 이어지는 계시의 점진을
본다”216)라고 했다.
그러나 구속사에 대한 이러한 유기적 구조와 점진성의 통찰력이 결여 된다면 모
범적 설교의 문제처럼, 윤리적 설교, 도덕적 교훈 설교를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본문
을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새 언약에 연결시키지 못하게 된다. 반면 구속사적 설교를
하면서 모든 본문에서 무리하게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하여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가 언급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풍유적 해석이 될 가능성이 크
기 때문이다.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본문을 신학적 지평에 직접 연결해야 하며,
214) 이광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위한 예표론적 설교, 35.
215) Ibid.
216)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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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사건을 구속사의 전제 구조와 연결해야 한다. 모든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방법
들은 본문의 성경 신학적 배경을 무시하고 자신에 대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언급을
하려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했다.217) 그는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역사
적 시대 속에서 본문을 보고, 본문과 하나님의 전체 계시를 연결하고, 알레고리가 되
지 않도록 상징과 예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성경에 대한 다독과 언어 연구, 비교
와 대조를 통행 성경신학적인 설교를 주장하였다.218)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구속사적 설교를 위해 구속사적-그리스도 중
심적으로 정경적, 역사적 문맥에서 이해를 하고, 점진적 구속사에서 보며, 약속과 성
취의 관계에서, 모형론으로, 유추의 길219)(병행관계적 상황들)을 통해 다양한 장르 속
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병행관계를 찾고, 통시적 주제들220)과 연결하고, 신약을 관
련 구절과 연관하여 사용하고, 대조를 통해 구속사적 설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는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는, 전달에
대한 것이다. 정창균은 구속사적 설교에 대해서 본문의 의미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의미가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함축하는 바를 너무 소홀이 했다는 정확한 평가를 내
렸다.221) 청중에게 설교가 전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교가 들려지고, 청
중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구속사적 설교는 청중은 잊어버린 채 지적인 언어로 강단에서 외쳐질 뿐
살아 있는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본문에서 발견한 구속사적 설교
의 과정을 강단에서 설명하여 그것이 메시지인지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드러내는 일
인지 청중이 헛갈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나 지루하고 맥 빠지는 설교가 되겠는
가? 바빙크(Herman Barvinck)는 “이런 설교자들은 청중석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렸
다”222)고 지적하였다. “설교는 사건을 선포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며, 계시를 설명
함과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here and now) 있는 사람들에게 절실하
217) Clowney, Edmund P., 설교와 성경신학, 84.
218) Ibid., 85-114.
219) Si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82-388.
220) Ibid., 389.
221)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11.
222) 정창균, 기독교적 설교의 함정과 오류, 그리고 극복, 그 말씀 12월호 (서울: 두란노, 20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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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는 프레드 크레독(Fred Craddock)의 말을 주목해야 한
다.223)
둘째는, ‘그리스도’ 언급에 대한 강박 관념이다. 과연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언급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위해 본문에 대해 무모한 풍유와 시대를
무시하는 비약, 무리한 모형화는 반그리스도적 설교가 될 위험을 안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224) 설교자는 본문이 말하도록 해야 한다. 구속사적 관점은 필요
하지만 끼워 맞추기 식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된다. 칼빈도 그리스도를 설교했지만 모
든 설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류응렬은 “구속사적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을 언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
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하고자 하는 해석학과 설교학을 가리킨다”고 하였다.225)
그러므로 본문에 대한 과도한 관점은 미흡한 해석과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성
경 해석에 있어서의 기본은 본문에서 시작하여 가까운 문맥, 책의 문맥, 신구약성경의
문맥, 그리고 전체 성경의 빛 아래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구속사적 설교
는 그러한 해석학적 원리를 간과한 채 그리스도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리스
도의 빛 아래서 모든 본문을 해석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연구가 없다면 설교의 오류
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226) 예를 들어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것
을 기도의 승리로 해석하기보다 구속사적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무리하게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고 한다. 실제로, 저스틴(Justin)은 여기 등장하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며, 모세는 십자가 모양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고 설교했다.227) 이런 일은
강단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된다.
셋째는, 설교의 다양성에 대한 지나친 배척이다. 그레엄 골즈워디(Graeme
Goldsworthy)는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성실하게 주해
한 설교인가’ 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가장 도전적인 질문이라고 했다.228) 그는 성경의
모든 부분으로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일은 뻔히 예견할 수 있는 단조로움에서 빠져나
223) 정창균, 기독교적 설교의 함정과 오류, 그리고 극복, 22.
224) Ibid., 23.
225) 류응렬, 구속사적 설교, 63.
226)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의 평가, 복음과 실천신학 겨울호 (서울: 한국복음주의실천신학회,
2008), 142.
227)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474-475.
228)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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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게 하는 방법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은 다함이 없고,229) 적용도 오직 그
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독교적인
설교가 아니며, 기껏해야 소원이나 경건주의적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율법주의라는 점에서 사단적이라고 말한다.230)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다.
골즈워디의 말처럼 설교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다양하다. 피터스(Pieterse)는 설교의
기본적인 성격을 ‘케리그마(Kerygma), 디다케(Didache), 파라클레스(Paraklese)’로 축
약하였다.231) 케리그마’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또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디다케’
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삶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가르
치는 것이며, ‘파라클레스’는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료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곧 설교는 어원적으로 복음 선포, 신앙 성장, 삶의 변화와
회복과 관련된 것이다.232) 청교도들도 디모데후서 3:16-17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
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는 말
씀을 기준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성실한 설교가 과연 도전적인 설교일수 있는지,
도리어 단조로움에 혹시 빠지는 것은 아닌지,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설교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는, 모범적 설교에 대한 배타성과 무시에 있다.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범적 설교에 대해 배타적이다. 모범적 설교의 전기적 접근, 인물 중심적
설교는 하나님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인 구속사적 설교와 맞지 않기 때문인데, 이
배타성은 브라이언 채플(Bryan Chapell)에게서도 나타난다.233) 그는 ‘타락한 상황에
초점 맞추기(FCF: The Fallen Condition Focus)’를 통해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
229)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66.
230) Ibid., 201.
231) Pieterse, H. J. C., 설교의 커뮤니케이션, 정창균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사, 2002),
23-24.
232)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의 평가, 146.
233) Ibid.,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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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려는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FCF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구절에 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완벽히 알 수 없다고 하였고, 설교자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했어도 구속사역
과 연결하지 못한다면 계시를 적실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34) 물론 브
라이언 채플이 모범적 설교를 비판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면 강
해설교가 아닌 것이다.235)
그러나 모범적 설교가 그렇게 배척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
렇다고 대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신약은 예수님을 모범으로 제시한
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
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고 하였다.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고전 4:16, 11:1, 빌 3:17, 살전 1:6 등).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한 사실을 가리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고
말한다(6절). 여기서 ‘거울’은 ‘튀포이’(tupos의 복수)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본’ 또는
‘표상’ 등으로 번역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소개하며 교훈을
이끌어 내고 있다. 홀버다(Holwerda)는 이 본문이 ‘믿음으로’라는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구절이라고 하지만, 설득력이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236)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12장 1절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야고보는 5장 11절에 고난
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바라보게 하였고,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본으로 제시하였다.237)
이상에서 살폈듯이 모범은 성경의 중요한 권면의 대상이다. 성경의 저자는 모범
을 통해 교훈을 제시하고 있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을
설교할 때 믿음의 본으로 제시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 설교의 주장
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범적 설교는 비성경적이지 않다. 오히려 배타적이고 일방
적인 구속사적 설교가 옳지 않다는 주장에 충분히 동감할 수 있다. 극단적 구속사 학
파에 속하는 마틴 루터가 ‘행함’에 대해 강조하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234)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346.
235) Ibid., 348.
236) 변종길, 구속사적 설교의 의미와 한계, 그 말씀 11월호 (서울: 두란노, 1998), 14-23.
237) Ibid.,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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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것은 구속사 학파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중 하나의 예이다.238)
그러므로 반드시 구속사적 설교가 맞고 모범적 설교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
다. 만약 구속사적 메시지를 담은 모범적 설교라면 학문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구속사
적 설교보다 청중을 변화시키기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한계는 분명하다. 적용의 부재이
다. 전달이 문제가 되고, 그리스도 언급에 대한 지나친 집착, 설교의 다양성에 대한
배척, 모범적 설교에 대한 배타성과 무시는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있어서 효
과적인 적용의 부재가 원인이 되고 청중의 소외를 불러왔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적용
의 부재는 ‘청중에게 들리지 않는 설교, 따분한 설교, 교회에서 잠드는 설교,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라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반응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오늘날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이고, 모든 진리가 상대화 되어가는 진리
의 부재시대 속에 처해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강단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모든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그런 입장에서 개혁주의 설교가들은 앞서 살핀 구속사 설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설교, 곧 효과적인 적용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청중의 변화를 이끄
는 설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구속사적 접근에 약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성경의 다양성을 어떤 한 주제로 절대화 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
에서 당연한 것이다. 달리 말하여 성경에서 구원사, 언약사가 어떤 것인지 추적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자체가 또는 성경 전부가 구속사, 언약사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원사적 해석과 설교는 장점 뿐 아니라 동시에 단점도
내포하고 있을 것이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보완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그레이다누스(Sidney Greidanus)는 스킬더(K. Schilder)의 구원사적 설교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약점을 말한다. 첫째는 도식주의다. 스킬더가 구속사 개념이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성경과 전혀 다른 방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239) 즉 역사의 과정과 관련된 추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선험적
인 도식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성경의 역사적 본문들의 풍성한 다양성
238) 김창훈, 구속사적 설교의 평가, 140-141.
239)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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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속사가 감금하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사변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강해서인 Christ in Suffering(고난의 그리스
도)을 살펴보면, 그가 끊임없이 사변에 대해 경고 하고 있음에도 한 종류의 사변에 대
해서는 문을 닫으면서 다른 종류의 사변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240)
셋째는 객관주의이다. 새로운 시도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관주의와 신비주의를 혐오한데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면서
도 스킬더의 ‘엄중한 객관성’과 적용에 혐오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241) 이러한 객
관주의의 원인으로 그레이다누스는 점진적 계시사상과 점진적 구원사를 지적했다.242)
정창균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거기에는 설교자
가 빠지기 쉬운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지적하는 문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
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행하려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다.243)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문제점을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특정 본문의 구원사에서의 위치와 그 객관적 의미를 밝혀서 그것을 드러내
는 설교를 하려다가 본문으로부터 ‘여기 그리고 지금’(here and now)의 삶에 대한 구
체적인 교훈이나 모범적 적용을 거부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244) 실제로
1930년대에 화란에서 모범론적인 설교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구속사적인 설교는 “객관
적인 설교, 단순한 설명, 구속사에 대한 강의, 현실에 대한 적실성이 없는 설교 등이
되고 만다”245)는 비판을 하였다. 그러므로 구원사적인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
운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모범적 적용을 해야만 객관적이지 않고 현실에 대
한 적실성이 있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사 곧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려는 사람이 이러한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이
다.
아쉽게도 이 문제점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 그 자체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인식
240)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306.
241) Ibid., 313.
242) Ibid., 314.
243)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21.
244) Ibid., 21-22.
245) Greidanus, Sidney,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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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은 모두 문학이며 본문에는 모두 저자가 있고 본
문은 모두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들이다.”246) 즉, 본문은 그 자체가 한 저자에
의해서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이다. 설교자는 그 당시의 메시지가 무엇
이었는가를 파악해 내야 한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구원사라는 배경에서 어떠한 중요
성을 지니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여
전달해야 한다.
본 연구자가 보기에 특정 본문의 구원사에서의 위치와 그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의 목표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본문의 메
시지를 연구하기 위한 한 단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설교자는 “그리스도 중심성의 해석 원리를 성경의 어느 부분을 택하여 설
교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 혹은 그의 구원사건을 언급해야 한다”247)는 강박 관념을
지닐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박 관념을 지닌 설교자가 빠지게 되는 가장 흔
한 잘못은 본문을 풍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나머지 “알레
고리적 해석에 대한 자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루터 자신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임의
적인 해석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함정에 빠지곤 했던 것이다.248) 루터는 성경의
우의적(allegorical) 해석을 버리고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우의적 해석을 ‘티’, ‘때’ 또
는 ‘쓸모없는 갈기갈기 찢어진 넝마’라고 말했다.
루터의 설교의 원칙은 첫째로, 설교자는 먼저 문법적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둘째는, 설교자는 해석할 성경 본문의 시대나 환경이나 그 짝의 고려할 일들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는 신앙의 조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앙과 행위, 율법과
복음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의 설교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
스도가 성경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249)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
가 알레고리의 함정에 빠진 경우가 많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일깨워준다.
246)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331.
247)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23.
248) Si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36.
249) 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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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자에게 있어서 최종 권위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다.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 관점 같은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문 그 자체이다. 그
래서 그레이다누스는 성경 본문을 이해할 때에 무엇보다도 그 자체의 역사적, 문화적
문맥 안에서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구절에 대해 이스라엘의 백성
들이 그 구절을 들었던 방식대로 우리가 들은 후에라야, 우리는 성경 전체와 구원사
전체의 폭넓은 맥락 속에서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다.250)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임을 말하며 지나친
“그리스도 일원론”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한다.251) 분명한 것은 “성경 본문이 과거에
의미하지 않던 바를 현재에 의미하는 그런 예는 결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
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252)
셋째, 설교의 초점이 본문이 아닌 “구속사”나 “그리스도”로 넘어감으로써 본문은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행적의 국면들과 사실들이 증언되는 것을 펼쳐 보이는 ‘창문’
으로서 기능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253) 그래서 청중들로 하여금 본문에 대해서 주
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배후의 사건과 구속사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결
국은 설교자는 “주제가 똑같은 설교”만 매주 반복하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골
즈워디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구약의 모든 본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성취를 요구하면, 모든
성서 구절을 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만 설교할 수밖에 없는 함정에
빠져들게 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신랄한
비판은 아마도 성서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계시를 애써서 탐구하
지 않는 게으른 설교자에 대한 씁쓸한 경험에서 나온 것일 것이
다. 혹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견해가 아주 편협하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일 수 있다. 예수 그리
스도에 대한 성서 계시의 풍성함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생각도 없
으면서 주 예수님에 대해 경건한 어투로 말하기가 아주 쉽다. 그
리스도를 설교해야하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설교를 한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나도 무서운 생각이어서 어떻게 그러한 나태에 빠져들
수 있는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254)
250) Sidney Greidanus,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336.
251) Ibid., 270-271.
252) Fee, Gordon D. & Stuart, Douglas.,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광만 역 (서울: 성서
유니온, 1988), 33.
253)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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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골즈워디의 생각으로는 성실하게 본문을 연구하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고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구속사적인 통일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중
심의 설교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깊이 있는 성경과 신학에 대한 연구가 없이는 힘
들다는 사실이다. 본문을 넓고 깊이 있게 읽고 적용할 수 없다면 이러한 원칙을 따르
는 설교는 불가능하다.
넷째, 정창균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지루한 것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본문 성경 전체의 구원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차지하는 위치와 구원적
인 의미를 치밀하게 밝혀나가는 방식의 설교라야 기독론적 설교라고 고집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설교자의 무책임함”
이며“그 메시지를 얻은 과정을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말라고 권면한다.255)
이 외에도 또 청중의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는 개관적인 사실을 설
명하는데 관심을 두는 설교를 할 때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레이다누스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작성의 열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첫 단계를 “청중
의 필요성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설교 본문을 정하라”고 말한다.256) 그리고 우리는 브
라이언 채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이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것이라고 생
각해서는 안되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적용 방법을 확실하게 제
시해 주어야 한다. 만약 설교자 자신이 설교의 진리를 삶에 적용
하는 방법을 말할 수 없다면(혹은 적용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귀
찮다면), 청중 또한 그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257)
모든 설교는 그 청중들에게 적실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원칙
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구원사적 설교가 청중들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객관적
인 진리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
254) Goldsworthy, Graeme, 성경신학적 설교, 어떻게 할 것인가, 203.
255) Ibid., 203.
256) Greidanus, Sidney, 구약의 그리스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406.
257) Bryan Chapell,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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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아쉬운 점은 “구원사의 틀이 너무 빠르게 본
문 주해의 일차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258) 논문의 전반부에서 언급했듯이 성경적인
해석학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 방법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그런데 이 과정
을 소홀히 함으로 ‘본문이 원래 의미한 바를 밝히는’ 성경 해석학의 제일 목적을 상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구원사적 접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설교자로 하여금 본
문에 소홀한 자세를 유발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는 구원사 뿐만 아니라 성경 신학의
주제로 접근하는 어떠한 설교 유형도 갖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좀 더 본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
강해 설교가 지루해지는 것은 대개 적용과정에서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
이다. 설교가 지루할 때 두 가지 불평이 따르게 된다. 우선 듣는 이들이 불평하기 시
작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유용하게 쓰일 정도에 이르기까지 되기에는 설교가 직접적
으로 현실세계에 연결되지 못한 경우이다.259) 따라서 설교자는 영원히 후세 사람들이
기억해 줄 명설교를 남기고자 고심하기 이전에, 바로 설교를 행하는 그날에 적합한
설교를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일이다.260)
잘못된 적용은 적당치 못한 주석만큼이나 파괴적일 수 있다. 광야에서 사단이 예
수님을 시험할 때 그는 성경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고자 하
였다.261) 예화는 생각을 경험에 적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듣는 이들은 설교자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우리의 실제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
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겠다. 예들은 실제 행동을 통해 진리를 보여주는 것이다.262)
적용에 관한 논의를 마친 이후 결국 회중을 설득시키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성령께서 메시지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고 회중의 마음을 소생
시키지 않으신다면 그 설교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263)
다섯째, 성경 말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성령의 사
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이것을 설교자의 ‘기름부으심’이라고 표현한다.264) 설교
258) 김지찬, “구속사적 설교 이대로 좋은가?”, 기독신문 (1998.11.04).
259) Robinson, Haddon W., 강해설교, 31.
260) Ibid., 32.
261) Robinson, Haddon. & Larson Craig Bria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34.
262) Ibid., 171.
263) James Braga, 설교 준비, 252.
264) Robinson, Haddon. & Larson Craig Brian., 성경적인 설교와 설교자,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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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말씀이 만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다. 거룩하고 강력
한 능력과 그 무엇이 그 메시지에 포함되는 것이다.
팀 켈러(Timothy Keller)는 기름부음을 강조하는 설교자이다.
설교 행위라면 설득에 있어 훨씬 더 중심적인 무언가가 있다. 그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청중이
느낄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설교 안에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초청할 수 있을까? 조지 휫필드가 처음 그의 설교를 출판
하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그는 동의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한
다. “천둥과 번개를 지면에 담아낼 수는 없을 텐데요.” 휫필드는
종종 그리 썩 좋지 못한 설교문을 가지고도 위대한 설교를 했다.
이 사람은 휫필드의 연설 능력을 말한게 아니다. 성령이 어떻게
그의 설교에 임했는지를 말하고 있다.265)
팀 켈러는 설교는 강력한 능력과 그 무엇인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266)
루돌프 보렌(Rudolf Bohren)은 인간의 설교사역이 그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말
씀을 운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교의 기적이 가능한 근거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관한 신율적인 상호관계(theonomic reciprocity)267)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의 불가능성의 한계를 ‘신율적인 상호관계’로 극복하려
는 의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말씀선포의 현장에서 온전히 조화를 이루어서 말씀의 의도를 달성한다
는 것을 설교학적으로 해명하려는 것이다.268)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고 전하셨다. 육체에 계시는 동안 하나
265) Keller, Timothy, 설교, 채경락 역 (서울: 두란노, 2016), 257.
266) Keller, Timothy, 개혁주의 설교학, 39.
267) 신율적인 상호관계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theos와 율례를 의미하는 nomos의 합  
   성어인 theonomy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로고서와 성령 하나님의 조명, 그리고 설교자의  
   언어적인 활동의 세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reciprocity의 합성어이다.
268) Bohren, Rudolf, 설교학원론, 박근원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9), 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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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영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렇다면 하물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도우
심에 의지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선포 때마다 역사
하셔서 청중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길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 적용이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
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구속사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많은 청중
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점을 제시함으로써 말씀의 현장화를 가져올 수 있는 좋
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적용이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야 말로 이
시대의 요청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설교형태로 자리를 잡고 확고하
게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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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적용 가능성과 설교문 제시
본 장에서는 한국교회 강단에서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주제설교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비교하고 본문설교와 그리스도 중
심의 설교를 비교해 볼 것이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강단 활성화를 위한 그리스도
중심설교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토대로 사용하여서 성경의 한 본문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한 그리스도 중심
적 설교문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적용 가능성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에
대단히 급성장 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
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에서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설교에서 은혜를 끼
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한 결과였다. 하지만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도 없지
않다. 그 이유는 “신학이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체계화 시킨 학문이라고 하
면서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신학이 없다는 것”이다.269)
오늘날 한국 강단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설교자들에게 신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건전한 신학 위에 건전한 설교가 있다. 설교는 항상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기 때문
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회중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청중들에게 가장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한국 강단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하던
여러 가지 설교 형태들 위에 새로운 설교 형태인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적용시킬
269) 유경재 외, 한국교회 16인의 설교를 말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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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설교자들이 변해야 한다. 설교에 있어서 고정관념을 넘어
서서 새로운 방향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과감하고 용기 있는 시도가 필요하다.
설교의 본질은 성경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청중들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는 설교자들이 설교의 본질을
벗어나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또한 청중들의 삶에 성경이 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교회가 실질적인 부흥을 이
룩하였을 때 그 배후에는 뛰어난 설교가 있었다. 그 반면에 설교가 힘을 잃었을 때
교회는 함께 침체되었다”는 루니아(Runia)의 말이나, “교회의 힘과 활기는 어느 때에
나 같은 시기의 설교의 힘과 활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스위지(Sweazy)의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270) 이 말은 설교가 교회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
는 가를 알려주고 있다.
라이드(Clyde Reid)는 설교에 대한 그의 비판을 다음의 7가지로 세분화 하였다.
“첫째, 설교자들은 고어체를 자주 사용한다. 둘째, 대부분의 설교는 지루하고 싫증나고
재미가 없다. 셋째, 설교가 현실과 무관하다. 넷째, 설교가 과감하지 못하다. 다섯째,
설교자와 청중이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 여섯째, 현대설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미약하다. 일곱째, 대부분의 설교는 과장하여 말한다”271)라고 설교의 약점들을 지적하
였다. 이것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중들의 삶의 현실이나 청중들
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꼬집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올바로 전
달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청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설교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었
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다. 즉 그리스
도가 빠져버린 설교가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한국 강단에서 어떻게 적용
270) 정창균, 고정관념을 넘어서는 설교, 87.
271) Reid, Clyde, 설교의 위기,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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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야 하며, 또 어떻게 적용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주제설교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와의 비교
설교는 반드시 성경을 주 텍스트로 삼아서 성경 본문속의 인물들의 삶을 오늘
청중들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내어서 적용해야 한다.
성경 본문속의 인물들의 삶을 적용한 설교가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주제설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선포되어 불리고 있다. 그러나 주제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
교로서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주제설교는 설교자가 한 주제를 임의로 정해놓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본문을 찾고, 그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다. 또는
성경에서 적당한 주제를 찾아서 설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교의 전반적인 흐름은
설교의 본문이 지배한다기보다는 주제가 지배하고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의 생각이나 일정한 주제가 설교를 구성하며, 본문을 보조 도구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272)
이러한 설교 방법은 비성경적인 설교로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설교 방
법은 성경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설교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본문을 선정할 가능성
이 높다. 그러므로 성경 저자가 의도했던 것과 다른 주제를 끌어내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브라이언 채플은 주제설교에서는 메시지에 구원의 진리를 독창적으로 첨가하는
데, 이는 주제 설교에서는 굳이 설교자가 특정 본문에서 구원의 진리를 끌어낼 의무
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제설교에서 설교자는 그가 정한 주제에 가장 근접하게
본문을 해석하고, 청중들의 상황에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런 주제 설
교자 비성경적이거나, 구원의 진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직접적인
진술을 본문에서 이끌어 내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인 권위에 있어서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돈 스누키안(Don Sunukjian)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주제설교는 주제와 관련된
서로 다른 여러 구절들에서 파생된 성경적인 개념을 병렬로 나열하거나 단계적으로
확증해 가면서 그 주제에 관한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설교”라고 하였다.273)
272) 정장복 외, 설교학사전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4), 833.
273) Robinson, Haddon W. & Larson Craig B., 성경적인 설교준비와 전달,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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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반드시 성경 본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과 섭
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그리스도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다. 성
경 본문이 쓰여졌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청중들의 삶이 어떠했으며, 그 말씀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
을 전혀 모르는 오늘의 회중들에게 그 말씀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우선 성경 본
문을 통해서 회중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주제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하
는 설교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자도 주인공이 아
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의 주인공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이야기 할 수 있는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다.
김운용 교수는 “설교는 계속해서 개선되어야 할 기술(skill)이다”라고 하였다.274)
이것은 설교가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야 함을 일컫
는 말이다.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상황이 변한다면 변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설교자들의 실수나 게으름으로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좋은 설교도 생명력을 잃게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설교자의 책임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 이처럼 설교자들의 무지와 게으름으로 상황 변화에 민
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설교자들의 상황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한국
교회 강단의 활성화를 가져올 좋은 설교 방법이 될 것이다.
2. 본문설교와 그리스도 중심 설교와의 비교
본문설교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설교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지
금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본문설교는 한국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행해지
고 있는 설교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설교는 본문으로부터의 주제가 나오고 그
274)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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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중심으로 설교가 전개되는 특성을 가진다. 설교의 주제나 주안점은 언제나 본문
에서 유출된다. 본문설교에서는 내용이 언제나 본문과 일치되어야 한다.”275) 본문 설
교에서 설교자는 본문 외적인 요소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본문설교라고 하면서 본문과 거리가 먼 설교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존 브로더스는 주제와 대지를 그대로 설교로 끌어와서 설교자 임의
대로 전개한다면 본문설교라고 하였다.276)
본문설교에서는 중심적인 사상을 성경 본문에서 찾지만 그 사상을 심화하고, 풀
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본문 이외에 다른 관련된 구절들을 사용한다. 본문설교는 성경
을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설교자의 취향에 따라서 본문이 선
정될 수 있으며 성경 본문의 의도와 무관하게 설교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약점
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는 오직 성경본문에 충실하여서 한가지의 주제
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풀어가면서 청중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설
명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서는 설교자가 본문을 떠나서 본문과 무관하게 설교
를 전개해 나갈 수 없다.
한국교회는 변화를 갈망한다. 얼마 전까지 교회성장이 주요한 과제였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성숙해야 할 차례이다. 설교가 변하면 회중들이 변한다. 강단이 변하면 회중
들의 삶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변한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선교 2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교회는 지난 한세기 동안 실로 설교의 영광의 시
대를 살았으며, 그를 통해 놀라운 교회성장을 이루어 왔다.”277) 여기에는 기복적인 설
교, 기복적인 신앙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는 설교의 패러다임이 바뀌
어야 할 때이다. 아브라함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복이 자연스럽
게 다가옴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로 설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설교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 교회의 성
장이 침체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가
275) 정장복 외, 설교학 사전, 772.
276) 정성구, 설교학 개론, 65-67.
277)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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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올 가장 좋은 설교의 방법이다.
3.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적용 가능성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기복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
였다. 이처럼 기복 신앙이 강조되다 보니 믿음 생활에서 왜곡된 부분들도 없지 않았
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걸인이 부자에게서
금전을 받기 위해서 애걸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278)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
럽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축복을 강조하기 보다는 회중들로 하여
금 하나님을 더욱 잘 알도록 설교하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은 하나님을 먼저 알리는 설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스
도 중심의 설교는 축복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리는 설교 방법이다. 설교에서 그리스도
를 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279) 그리스도 중심
의 설교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들이
변화하여야 한다.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목회자의 변신은 청중들의 주의를 끈다. 설교자들이 변화하여야 한다. 설교 스
타일도 변하고, 설교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회중들은 새로운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
게 된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는 설교자들의 열망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삶과 인격의 변화를 지향하는 설교자는 설교가 말씀을
통한 변형사건이 되도록 말씀의 경험의 차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설교는 사람들이 말
씀 앞에서 그들의 삶과 가치관으로부터 돌아서는 메타노이아를 지향한다.”280)
한국교회 강단은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 회중(청중)들이 변하고 있다. 이에 설교
자도 변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어떤 명제나 논리, 혹은 정보와 지식만을
278) 이종윤, 강해설교와 영적갱신 (서울: 요단출판사, 1997), 30.
279) Greidanus, Sidney,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43.
280)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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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 작업이 아니다.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작업
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언제나 실존적 말씀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 새롭게 창조하고
변혁시키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281)
한국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
어서 이방 족속을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자기 삶을 내어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처럼 회
중들로 하여금 새로운 결단과 삶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는 빛이 될 것이다.
제 2 절 본 연구자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문 작성282)
제목: 참된 은혜의 증거들
본문: 로마서 5장 2-4절
서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참된 은혜의 증거들이란
말씀을 전하기 소망합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상
황 가운데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하
고,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회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힘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
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들 속에서 그에 대하여 소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4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사역을 거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사역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들었겠지만, 남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
니다. 그가 경험한 확실한 것을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부활
하셨다는 사건입니다.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을 평생의 복음으로 삼고 증거 하신 일입
니다. 이 로마서는 이 사도바울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
281) 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370.
282) 본 설교문은 브라이언 채플의 책,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이렇게 하라, 제1장 설교의 구조
에서 분석한 형태에 비추어 설교문을 구분하였다. 참조 Chapell, Bryan, 그리스도 중심
의 설교 이렇게 하라, 8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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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고난 받은 시간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 십자가와 그 부활
의 의미,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논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사도바울은 로마서 5:1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평화
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평화를 나누고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사도바울은 계속해서 증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은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 이 공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귀중
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
니다.
분석적 질문: 은혜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고 남을 해쳤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
받았다. 이 일이 여러분 쉽습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게 쉬울까요? 영화 ‘밀양’을 보신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납
치해서 죽인 사람이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주인공인 전도연이 부들부들 몸을 떱니다. 어떻게 나도 용서 못한 일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있어? 은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의 은혜라는 교리가 시험을 당합니다. “너희 기독교의 교리는 윤리가
없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남들보다 똑똑해서, 남들보
다 인격적이어서, 남들보다 윤리적이어서 거짓말 안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정말 좋은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제 눈에도 여러분 눈에도 그저 그렇게 보
입니다. 이를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은혜 받았다라는 진짜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고 나쁜 짓하고 교회 와서 구원받았다. 이겁니까? 그래서 가서 또 나쁜
짓하고 또 교회만 오면 구원받는 것 이게 구원받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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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오늘 사도바울은 은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
부터 은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유대인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너희가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율법 없이 구원받은 너희들은 차라리 죄를
지으면 구원을 더 잘 받겠다. 힐난했습니다.
예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많은 이단들
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란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이 어렵고 율법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무서운 심판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데, 이것은 예
수님의 복음과는 너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찢어버리자. 없애버리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 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없이 예수를 믿자라고 얘기했던 사
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단 정죄를 받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심정
적인 마르시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석적 질문 전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힘든데, 은혜 외에 또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고,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사는 것 힘든데, 은혜
만 구하고 살면 되지, 뭘 또 구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사람들은 은혜를
구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값싼 은혜를 구합니다. “평안할찌어다!” 하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하면 좋아합니다.
예화: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
셨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이 반기독교적인 분이었고, 반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 예수 믿는 애들, 그 신앙이 올바르다고 생각
하냐? 너희 목사들, 그 목사들이 일제 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이야. 그 목사들이 너희들
의 목사 맞어?”
솔직히 뭘 알아야 합니까? 본적도 없고, 교회에서 들어본 적도 없어서 어리둥
절해 하는데, 믿음 좋은 친구가 손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다 회개
하면 용서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 크게 뜨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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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차라리 사람 죽이고 와서 회개하라!” 저는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은
혜가 이런 겁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고 무슨 짓하든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하면 되
는 겁니까? 기독교의 은혜 맞습니까?
대지1: 사도바울은 진짜 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적어도 사도바울은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
엇이냐가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이 내용입니다. 2절에서 사도바울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있는 이 자리, 여러
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주께 나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기독교
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
다. 내가 똑똑하고 착해서, 남보다 더 인격적이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은혜 받고, 용서받고 끝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사건들
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지1: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은혜는 영광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은혜는 더 좋은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속에서 은혜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미국의 공화당이나 우리나라의 보수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누
구나 내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아닌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저도 내 것이 좋
습니다. 내 것 뺏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저항합니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지난주에 앉은 자리라면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똑같은 자리에 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을 가는데 아는 식당만 간다? 또는 식당에 가서 아는 메뉴만 시킨다. 여러분은
보수입니다. 혹시 새로운 것을 시키려고 하면 엄청 힘들고 두려우신 분은 보수입니다.
사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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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뒤집어서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내 것을 지키는 것에는 똑같은 것입니다.
소지2: 은혜는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더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게 함으로써 내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놀이들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살아가는 세상이 다릅니
다.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됩니다. 저 어릴 때는 구슬치기하고 놀았습니다. 구
슬도 많이 따서 큰 통에 넘쳤습니다. 중학생이 되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구
슬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땄던 그 많던 구슬을 어린 동생이 밖에서 다 잃
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
격이 관용적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포기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
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
다.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 나라의 기쁨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적용: 명품만 보인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것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옆사람이 들고 있는 백이 비싼 것임을 발견하
게 되고, 옆사람의 입은 옷이 비싼 옷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아직 은혜
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차를 주차하고 들어오면서, 내 차보다 다른 사람의 차가 더 좋
아 보인다면, 여러분은 은혜 앞으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지3: 은혜가 우리 얼굴에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안보입니다. 한 가지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눈가에 은혜의 눈
물이 고이고 있는가?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잘 모릅니다. 은혜, 은혜는 더 좋은 것을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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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은혜는 더 높은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위대한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싫
어하는 부분이 헌금에 대한 설교입니다. 십일조해라!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내가 안
하는데 하라하면, 내 것 뺏어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언제 내
것을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신 더 놀라운 것을 볼 때, 내 것을 더 아낌없
이 줄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라운 것임을 보게 되시
기를 축복합니다.
예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함께 더 높은 산에 올라
갑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모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
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의 눈에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소지4: 은혜란 우리에게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짓고, 상습적으로
짓는 죄는 끊을수록 더 나를 따라옵니다. 담배 끊어보신 분들, 술 끊어보신 분들 어떻
습니까? 한동안 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할 때 느끼는 그 쾌감. 그 짜릿함 때문에 다시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더 좋은 것을 발
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 순교자들. 그
사람들이 억지로 싫은데 따라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니까 더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내 목숨 지키려고 세상에 타협해서 사는 것보다. 내 한 목숨 드리고 주
를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게 더 귀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것을
보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더 좋은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지5: 은혜는 우리에게 참된 자랑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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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자랑을 줍니다.” 진짜 자랑을 줍니
다. 인간은 자랑과 자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도 자랑과 자부심이 없으면 안됩니
다. 사람들 앞에 내가 서고 한 인간으로 당당히 서기 위해선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자부심. 인간이 인간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망가뜨리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실패하는 실패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자랑과 자부심을 상실한 인간은 결국 남
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끝내 완전히 패배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적용: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짜 자랑이 아닌, 거짓 자랑으로 꾸미는 인간의 죄
성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명품 핸드백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사고, 더 좋
은 것을 모으고 싶은 마음은 역설적으로 우리 육체의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제가 명품 백이 없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 여러
분, 여러분의 젊음이 명품보다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명품으로
꾸미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으로 꾸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다 나이 들었다 숫자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화: 1990년대 중반에 마더 테레사가 미국에 간적이 있습니다. 낙태를 지지하던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애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키우겠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낙태에 무관심한 미국인들의 양심을 깨트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뉴
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마더 테레사의 무엇이 아름다웠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
다.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소유나 어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
러내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 똑똑해! 설교 잘해!”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분석적 질문 전환: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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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랑이 무엇입니
까?
대지2: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24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찌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
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
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지1: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된 자랑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습니다. 그러나 은혜 앞에 오게 되면 진짜 자랑을 알게 됩니다.
예화: 빌립보서 3:8에서 진짜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 세상의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과장법을 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
의 빛은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발
견하는 것이 더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자랑은 학벌도 아니고 우리의 가족도 아니고, 우리의 부유함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육신
이 되신 영원한 말씀.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적용: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은 것입니다.
반항의 청소년기를 보낸 분이 있습니까? 저는 가출해 본적이 없습니다. 지금 후
회가 되는 것은 그때 집을 나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해 보고 간증할 것
이 많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부모에게 반항할까요? 역설적으로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부모가 나
를 사랑하는 점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가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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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유명인사의 자녀들이 도둑질하
고 나쁜 짓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와 같이 되기는 어렵기 때
문에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정반대로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은혜
가 없으면 절대로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분석적 질문: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되고, 답답함이
있고, 어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영혼 깊숙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진짜
은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습니다. 은혜를 만나시기 바
랍니다. 그 은혜 앞으로 가야 내 죄가 결단나는 것입니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소지2: 은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합니다.
은혜는 더 이상 죄짓지 말자는 고백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은혜는 우리 인생
의 결론입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인내
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
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기다립니다.
예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2 “내가 너로 큰 민족
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
15:5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
으리라.”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긴 커녕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러
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
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믿
음이전에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환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적용: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약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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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입니다(고전 15:6, 500여 형제들). 6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
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4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바 아버
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성령을 받는 날,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는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80명은 집에 갔는지, 어딜 갔는지 사라져버렸습니
다. 600명이 들었는데, 열흘 만에 480명이 떠나고 120명만이 남았습니다. 믿음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남아있는 것입니다.
대지3: 가장 큰 은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은사입니다.
소지1: 첫 번째 덕목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변화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
리에게 오래 참음을 주십니다. 환란과 고통 속에서 견디게 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디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수많은 역
사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믿음 속에서 고난을 참아냈다는 것입니
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오래참게 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합니다. 이를 갈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한 이 착한 일을 반드시 그날에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주는 하나님의 고귀한 인내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적용: 그리고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줍니다. 오늘 말씀대로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우리의 오래 참음은 새로운 성품을 줍니다. 인간들은 보수적이라
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보수성의 한 가지 특징은 못바뀝니다. 나를 바꾸지 못합니
다. 그런데, 인간이 바뀔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암에 걸리
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 엄청난 문제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역설인데
요, 우리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
게 다가 오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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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구원이라는 사건을 주신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체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구
원받은 사람이라는 영적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문
제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드러
내시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소지2: 여러분 기독교가 고통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기회입니
다.
목사가 똑똑하고 잘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될 것입니다. 뛰어난 개인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의 눈물과 순종의 눈물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남들의 악함을 이야기하던 다
윗이 본인의 죄 앞에서 무너진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1 “허물
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최고의 복은 내 죄를 용서받
은 사람,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화: 여러분 이것이 변화입니다. 다윗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벼락 호통
을 맞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이 너다. 그 말을 듣고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날도 벼락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높은 자리에게 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참 안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이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성도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꺾이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
루어지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
혜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적용: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23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십자가를 진 예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
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 있는 인생,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최고의
구원의 고백, 최고의 구원의 증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라. 그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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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
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인색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화내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들어간 자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안에 있었더니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
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걸릴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높은 자리에 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과 리더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
이 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
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과 실패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직 주님의 은
혜는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
는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는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의 소망이 어떤 사람의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 주
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이, 내게 주어진 나의 인격과 나
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 미래의 소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게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알게 하시고, 참된 자랑 예
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환란 속에 모든 것을 이기는 인내를 만나게 하옵소서.
새로운 성품과 소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값싸다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위대한 것입
니다. 이 땅과 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는 이 은혜만을 구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
히 맡기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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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본인은 지금까지 한국교회 강단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서 그리스도 중
심의 설교를 제시하였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설교의 방법은 무엇일가? 강단의
현장에서 사역하며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들은 모두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 고
민 속에 담긴 의미는 강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의 모습은 어
떤 것일까 하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해답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목회현장에서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중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왜 고난을 받는지,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
지, 왜 수많은 사고와 자연재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또한 자
살, 우울증, 성적타락, 동성애, 가정 문제 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에서 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결자인지 알려주고 그 답을 제시해야 한다. 인간의 방법으로 메마른 강단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이 좌절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설교자는 강
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날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듣지
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현실에 있다. 왜냐하면 복음의 생명력, 제자로서의 삶의 능
력을 잊고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목회의 초점을 개교회의 성장과 유지에만 두
었기 때문이다. 강단이 변하면 회중들의 삶이 변하고 더 나아가 사회가 변한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설교형태’가 아니라 ‘설교신학’이 있
어야 한다. 올바른 설교신학이 있어야 올바른 목회 방향으로 회중들을 인도하며 말씀
으로 목양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강단위기는 개교회주의와 설교자 부족현상이라기 보다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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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하는데 있다. 결국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많은 회중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점을 제시함으로서 말씀의 현장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회중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야 말로 이 시대의 요청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람직한 설교형태로 자리를 잡고 확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제 그 동안 이 논문에서 전개해왔던 논지들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하
여 끝을 맺으려 한다.
첫째, 강단의 회복을 위해서 설교자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한다.
설교는 성경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숙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성경적이고 인간의 요구와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일수록 바른 설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설교 강단에서 선포되는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
에 스며들어 설교를 들은 청중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중심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면 설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사의 안목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할 것이다(요 1:1-4,
3:16, 14:6, 20:30-31, 롬 16:25-27). 결국 설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1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설교의 위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대신에 언어유희
와 적극적 사고방식과 같은 성공법칙이 한국교회의 강단을 지배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것이 강단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도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목회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강단의 회복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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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강단의 회복을 위하여 설교자는 회중들의 삶에 적용이 있는 말씀을 선포해
야 한다.
가장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설교의 방법은 무엇일까? 현장에서 사역하며 설교해
야 하는 설교자들은 모두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 이 고민 속에 담긴 의미는 하
나님께서 원하시는 청중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의미들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설교가 청중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파고들어 적용되지 못
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설교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 즉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
고 적용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청중이 구체적으로 변화를 체험했
는가, 거룩한 변화를 향한 결단이 일어났는가를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변화된 삶을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계
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교자는 설교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
해, 말씀의 올바른 선포와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에게 부흥을 가져왔던 설교에 무엇이 담
겨졌는지 연구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행 2:36-41).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는 청
중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강단의 위기가 거론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설교와 함께 세워지고 비성경적 설교와 함께 사라진다. 그리
스도 중심의 설교가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비성경적 설교가 선포되
는 곳에는 사람의 의도가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에
게 맡겨진 설교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포해야 한다.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 청중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한
행동의 변화가 한국교회의 강단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셋째, 강단의 회복을 위하여 설교자는 성경 본문에 충실한 해석을 한다.
설교자의 설교는 항상 성경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만일 설교자가 본문을 임의로 자기 생각을 주입하거나 등한시 할 때 강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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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작된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 본문을 무시하고 설교자 임의대로 그리스도만 강
조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문을 해
석하는 것이 다른 설교와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는 성경 본문
에 충실하고 그 핵심인 그리스도를 문제의 해답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성경본문에 충실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목표라는 것을 청중들이 깨닫게
된다면, 한국교회 강단의 활성화는 시작될 것이다.
설교자가 구원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보여주고, 모든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설교가 선포될 때, 이 땅의 죽어가는
현장과 영혼은 살아나고 곳곳마다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한국교회 강단이 활성
화가 될 것이라 믿는다.
교회의 위기, 강단의 위기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들려오는 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이 시대의 강단의 능력을 회
복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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